
III.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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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 소비 형태는?

과일은 간식과 후식으로 소비

- 과일은 주로 간식과 후식으로 소비한다.

1순위 1+2순위

간식용 선물용 기타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간식, 클수록 후식으로 먹는 비율이 높았다.

◈ 주부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소득이 낮을수록 간식, 높을수록 후식으로 먹는 비율이 높았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 1순위 기준>
간식용 후식용 다이어트용 기타선물용

간53.4 후41.5 다
3.4

선
1.5

기
0.2

< 과일 주 소비 용도 > 

F value=.0000

F value=.01133

[ Base 기준 : 과일 구입 경험자 1,000명, %]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05

61.0

34.9

2.3 1.0 0.9

91.4 92.3

6.5 6.8 2.8

후식용 다이어트용

68.2 29.2 1.0 1.6

77.8 16.6 0.8
4.1

0.7

59.1 36.3 2.6
1.8

0.1

61.3 35.0 3.1 0.6

60.9 35.7 1.3
1.8

0.4

61.9 32.9 2.0
1.0

2.2

F value=.34651

69.2 24.8 1.7 4.3

62.1 33.6 2.2
1.0

0.8

58.3 39.2 1.4 1.1

58.2 36.5 3.9 1.4

’02

69.6

26.9

0.5 0.4 2.0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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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일 세척 방법

과일은 물에 깨끗이 씻거나 껍질을 벗겨서 먹음

- 과일은 주로 물에 깨끗이 씻어 먹거나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일 세척 방법 >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수도권에서 과일을 세제로 씻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잔류 농약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수도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20대 주부가 과일을 세제로 씻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소득이 높을수록 과일을 세제로 씻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 1순위 기준> 물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 벗겨서 세제로 씻어서 잘 닦아서

F value=.0000

F value=.00308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F value=.9537

물41.1

껍질을 벗겨서물로 깨끗이 씻어서 세제로 씻어서 잘 닦아서 소금물로 씻어서

48.7

74.5

29.8

13.3 8.0

75.0

29.8

16.1

0.2

[ Base 기준 : ’02년 잔류 농약 불안 소비자 908명, ’05년 과일 구입 경험자 1,000명, %]

소금물

껍29.5 세20.8 닦
8.3

소
0.2

물60.1 껍29.2 세
4.7

닦
5.7

소
0.3

물37.4 껍36.0 세
5.9

닦20.3

물46.2 껍29.4 세17.1 닦7.3

물48.7 껍30.0 세12.9 닦8.3

물49.4 껍28.2 세13.9 닦
8.2

소
0.4

물49.5 껍31.7 세10.5 닦
7.7

소
0.5

물45.4 껍37.2 세
8.1

닦
8.2

소
1.1

물50.6 껍31.6 세
9.2

닦
8.3

소
0.3

물50.3 껍26.2 세14.9 닦8.6

물43.4 껍27.0 세23.4 닦6.1

66.4

51.3

19.6
10.7

1순위 1+2순위

’05’02

� ’02년은 복수응답, ’05년은 1순위, 2순위

응답이므로 정확한 비교는 어려운 데이터임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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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연간 소비량 : 100.8개 / 가구

- 사과는 9~2월에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1월 ~ 2월

3월 ~ 4월

5월 ~ 6월

7월 ~ 8월

9월~10월

11월~12월

13.43

7.72

8.65

8.89

15.69

15.31

2.26

0.66

0.19

0.19

2.28

2.51

27.7

5.1

1.5

1.6

31.2

33.7

연간

100.8개 구입

1회 평균 구입량(개) 월별 구입 빈도(회) 월 평균 구입량(개)

주) 연간 소비량 = ∑ (월 평균 구입 빈도 X 1회 평균 구입량)

(월별구입자기준) (n1000,%)

연령별

20대후반

30대

40대

권역별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연소득

2000↓

2000~3000

3001~4000

4000↑

n528

n411

n61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연 구입량(개)

29.60

26.69

17.75

4.06

6.49

3.86

1.27

1.74

2.06

1.23

2.10

2.03

29.91

32.01

36.97

35.17

31.86

33.27

101.2

100.9

100.0

n167

n316

n277

n240

27.23

26.59

27.78

29.32

4.98

4.90

5.44

4.82

1.10

1.16

1.58

2.18

1.87

1.61

1.46

1.71

30.34

32.32

29.55

32.23

34.46

31.31

36.14

33.50

100.0

98.0

102.0

103.8

n91

n447

n276

n186

23.93

27.38

27.20

30.95

4.80

5.03

5.33

4.78

1.13

1.85

1.42

1.03

0.82

2.06

1.33

1.46

28.14

28.53

37.14

30.31

26.86

32.19

37.43

35.11

85.9

97.0

109.9

103.6

◈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주부 연령이 40대 이상인 가정에서 사과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품목별 소비량 - 사과

F value=.8161

F value=.7074

F value=.0035

◈ 고소득층에서 사과 소비량이 많았다. 

가족수별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n136

n228

n540

n96

23.76

27.17

28.37

30.55

3.91

5.45

4.99

5.97

0.71

1.87

1.60

1.30

0.48

1.70

1.97

1.26

31.21

31.80

30.60

33.20

30.28

30.34

35.86

34.36

90.35

98.33

103.39

106.64

F value=.1063

◈ 가족수가 많을수록 사과 소비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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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소비량 - 배

배 연간 소비량 : 26.7개 / 가구

- 배의 소비는 사과와 비슷한 초가을부터 겨울까지 많이 소비되고 있으나,
소비량은 사과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주) 연간 소비량 = ∑ (월 평균 구입 빈도 X 1회 평균 구입량)

1월 ~ 2월

3월 ~ 4월

5월 ~ 6월

7월 ~ 8월

9월~10월

11월~12월

5.82

5.23

5.47

7.10

6.65

6.28

1.21

0.17

0.08

0.15

1.65

1.67

5.80

0.95

0.44

0.94

9.22

9.31

연간

26.7개 구입

1회 평균 구입량(개) 월별 구입 빈도(회) 월 평균 구입량(개)

(월별구입자기준) (n1000,%)

n528

n411

n61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연 구입량(개)

6.49

5.01

5.24

0.63

1.41

0.56

0.46

0.44

0.20

0.37

1.71

0.66

7.04

12.08

8.84

10.12

7.58

13.97

25.10

28.23

29.47

◈ 수도권보다는 지방광역시 및 중소도시에서 소비량이 높게 나타났다

◈ 주부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 value=.1967

n167

n316

n277

n240

5.31

6.24

5.49

5.94

1.21

0.62

1.16

0.95

0.24

0.38

0.57

0.51

1.48

0.64

0.79

1.13

9.32

8.88

9.80

8.92

9.17

10.27

8.56

9.01

26.73

27.02

26.36

26.46

F value=.9930

n91

n447

n276

n186

4.54

6.52

5.36

5.36

0.74

1.27

0.61

0.76

0.12

0.56

0.38

0.39

1.16

1.25

0.66

0.51

9.11

9.43

9.30

8.64

5.15

10.46

9.45

8.35

20.83

29.49

25.76

24.01

F value=.0218

◈ 중간 소득층에서 소비량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20대후반

30대

40대

권역별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연소득

2000↓

2000~3000

3001~4000

4000↑

가족수별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n136

n228

n540

n96

6.24

4.98

6.04

5.78

0.51

0.96

1.13

0.51

0.14

0.60

0.44

0.49

0.49

0.90

1.05

1.06

8.99

8.31

9.29

11.30

7.33

9.23

10.21

7.21

23.70

23.70

28.16

26.35

F value=.3118

◈ 4인 이상 가정에서 소비량이 높게 나타났다.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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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소비량 - 감귤

감귤 연간 소비량 : 221.6개 / 가구

- 감귤은 11~2월에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연간 소비량 = ∑ (월 평균 구입 빈도 X 1회 평균 구입량)

1월 ~ 2월

3월 ~ 4월

5월 ~ 6월

7월 ~ 8월

9월~10월

11월~12월

41.20

26.62

20.74

16.87

21.39

44.43

2.40

0.80

0.02

0.04

1.38

3.08

75.1

15.2

0.48

0.67

25.1

105.0

연간

221.6개 구입

1회 평균 구입량(개) 월별 구입 빈도(회) 월 평균 구입량(개)

(월별구입자기준) (n1000,%)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연 구입량(개)

68.35

79.52

103.21

18.14

13.05

3.64

0.34

0.67

0.40

0.69

0.58

1.15

23.89

27.06

21.71

85.80

131.42

92.46

197.20

252.29

222.57

76.50

70.94

78.63

75.38

18.79

17.00

12.09

13.76

0.27

0.46

0.41

0.72

0.30

0.56

0.55

1.23

25.49

27.96

20.45

26.25

108.17

93.92

111.58

109.62

229.51

210.84

223.71

226.96

50.90

85.54

67.43

72.96

9.13

15.38

18.29

12.94

0.05

0.55

0.12

1.02

0.23

0.74

0.57

0.88

21.13

25.48

26.53

23.78

90.50

112.42

105.48

93.24

171.93

240.11

218.42

204.82

◈ 지방광역시의 감귤 소비량이 가장 많았다.

◈ 30대 주부 가정에서 감귤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F value=.0001

F value=.6770

F value=.0074

◈ 중간 소득층에서 감귤 소비량이 많았다.

연령별

20대후반

30대

40대

권역별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연소득

2000↓

2000~3000

3001~4000

4000↑

가족수별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n136

n228

n540

n96

64.54

68.58

77.84

89.77

14.90

12.24

16.40

15.48

0.55

0.69

0.40

0.32

0.16

0.92

0.59

1.29

20.35

26.59

24.36

32.02

77.80

101.32

110.26

122.15

178.30

210.34

228.85

261.03

◈ 가족수가 많을수록 감귤 소비량이 많았다. 

F value=.0045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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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소비량 - 복숭아

복숭아 연간 소비량 : 32.5개 / 가구

- 복숭아는 한여름인 7~8월에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 2월

3월 ~ 4월

5월 ~ 6월

7월 ~ 8월

9월~10월

11월~12월

5.80

6.21

7.09

7.92

7.68

5.00

0.001

0.04

1.07

2.73

0.81

0.001

0.2

0.25

6.74

19.8

5.41

0.1

연간

32.5개 구입

1회 평균 구입량(개) 월별 구입 빈도(회) 월 평균 구입량(개)

주) 연간 소비량 = ∑ (월 평균 구입 빈도 X 1회 평균 구입량)

(월별구입자기준) (n1000,%)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연 구입량(개)

0.00

0.01

0.26

0.12

0.42

0.18

6.25

7.78

4.05

19.93

20.41

15.35

6.01

4.14

8.85

0.02

0.00

0.02

32.34

32.75

28.70

0.00

0.05

0.00

0.01

0.33

0.37

0.14

0.16

6.74

7.15

7.70

5.12

18.83

20.00

19.78

20.44

4.43

6.36

5.10

5.21

0.00

0.04

0.00

0.00

30.33

33.97

32.71

30.95

0.03

0.03

0.02

0.00

0.88

0.12

0.07

0.52

8.16

6.35

7.27

6.24

16.46

20.56

20.55

18.75

3.12

5.35

5.47

6.61

0.00

0.03

0.00

0.00

28.65

32.43

33.37

32.11

◈ 중소도시보다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복숭아 소비량이 많았다.

◈ 30~40대 주부 가정에서 복숭아 소비량이 많았다. 

F value=.4871

F value=.3453

F value=.47

◈ 저소득층에서 복숭아 소비량이 적었다. 

연령별

20대후반

30대

40대

권역별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연소득

2000↓

2000~3000

3001~4000

4000↑

가족수별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0.00

0.00

0.03

0.02

0.22

0.24

0.28

0.16

5.02

6.07

7.53

6.38

20.13

17.66

20.54

20.76

3.49

5.90

5.70

5.36

0.00

0.00

0.03

0.00

28.86

29.87

34.38

32.68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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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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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28

n540

n96

◈ 4인 이상 가정에서 복숭아 소비량이 많았다. 

F value=.0508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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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소비량 - 포도

포도 연간 소비량 : 45.4송이 / 가구

- 포도의 소비는 여름과 초가을에 많이 이루어진다. 

1월 ~ 2월

3월 ~ 4월

5월 ~ 6월

7월 ~ 8월

9월~10월

11월~12월

2.77

1.71

8.43

9.57

7.97

4.54

0.01

0.001

0.16

2.93

2.07

0.13

0.02

0.01

1.28

25.8

14.7

0.59

연간

45.4송이 구입

1회 평균 구입량(송이) 월별 구입 빈도(회) 월 평균 구입량(송이)

주) 연간 소비량 = ∑ (월 평균 구입 빈도 X 1회 평균 구입량)

(월별구입자기준) (n1000,%)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연 구입량(송이)

0.00

0.04

0.02

0.00

0.00

0.04

0.63

2.05

1.66

23.05

29.92

22.39

14.99

14.28

15.35

0.76

0.45

0.04

39.44

46.74

39.49

0.02

0.00

0.00

0.05

0.01

0.00

0.00

0.00

1.01

1.12

1.13

1.85

24.84

25.28

26.72

26.23

13.00

15.79

15.58

13.51

0.77

0.62

0.64

0.36

39.66

42.82

44.07

42.01

0.15

0.01

0.00

0.00

0.02

0.00

0.00

0.00

1.30

1.69

0.76

1.05

24.37

25.70

27.58

24.26

8.84

15.78

15.66

13.65

0.48

0.71

0.37

0.67

35.16

43.89

44.38

39.63

◈ 지방광역시의 포도 소비량이 가장 많았다. 

◈ 40대 주부 가정의 포도 소비량이 가장 많았다. 

F value=.0041

F value=.6151

F value=.071

◈ 중간 소득층의 포도 소비량이 많았다. 

연령별

20대후반

30대

40대

권역별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연소득

2000↓

2000~3000

3001~4000

4000↑

가족수별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0.12

0.00

0.00

0.01

0.00

0.01

0.00

0.00

1.34

1.87

0.89

1.99

24.17

24.60

26.57

27.01

13.19

14.43

15.46

13.41

0.86

0.26

0.70

0.37

39.68

41.17

43.62

42.79
F value=.6069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n136

n228

n540

n96

◈ 4인 이상 가정의 포도 소비량이 많았다.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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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소비량 - 단감

단감 연간 소비량 : 46.1개 / 가구

- 단감은 9~12월에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 2월

3월 ~ 4월

5월 ~ 6월

7월 ~ 8월

9월~10월

11월~12월

7.82

7.90

4.49

7.79

10.65

10.19

0.29

0.02

0.01

0.04

3.06

1.84

2.29

0.17

0.04

0.35

27.2

16.1

연간

46.1개 구입

1회 평균 구입량(개) 월별 구입 빈도(회) 월 평균 구입량(개)

주) 연간 소비량 = ∑ (월 평균 구입 빈도 X 1회 평균 구입량)

(월별구입자기준) (n1000,%)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년 구입량(개)

2.45

2.04

2.58

0.08

0.31

0.07

0.06

0.01

0.04

0.37

0.36

0.16

23.41

32.62

23.99

17.44

15.23

9.79

43.80

50.57

36.63

1.99

1.76

2.63

2.80

0.43

0.08

0.08

0.22

0.04

0.00

0.04

0.08

0.15

0.08

0.55

0.64

26.29

26.66

28.82

26.79

16.41

16.20

14.90

17.00

45.31

44.78

47.01

47.52

1.05

2.46

1.56

3.56

0.57

0.12

0.18

0.08

0.02

0.00

0.04

0.12

0.28

0.43

0.40

0.15

26.53

27.68

29.50

23.11

13.22

15.44

17.96

16.16

41.67

46.13

49.63

43.18

◈ 권역별 단감 소비량은 지방광역시 > 수도권 > 중소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 주부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 value=.0166

F value=.8783

F value=.3372

◈ 중간 소득층에서 단감 소비량이 다소 많았다. 

연령별

20대후반

30대

40대

권역별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연소득

2000↓

2000~3000

3001~4000

4000↑

가족수별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1.98

2.07

2.26

3.38

0.38

0.30

0.06

0.18

0.00

0.03

0.06

0.00

0.16

0.47

0.27

0.81

25.69

25.48

27.22

33.57

15.80

17.71

15.48

15.86

44.01

46.06

45.35

53.80

F value=.3514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n136

n228

n540

n96

◈ 5인 이상 가정의 단감 소비량이 다소 많았다.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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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소비량 - 자두

자두 연간 소비량 : 36.3개 / 가구

- 자두는 한 여름인 7~8월에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 2월

3월 ~ 4월

5월 ~ 6월

7월 ~ 8월

9월~10월

11월~12월

10.56

12.31

11.81

11.93

8.58

7.36

0.01

0.14

1.17

1.87

0.05

0.01

0.10

1.79

13.1

20.8

0.44

0.12

연간

36.3개 구입

1회 평균 구입량(개) 월별 구입 빈도(회) 월 평균 구입량(개)

주) 연간 소비량 = ∑ (월 평균 구입 빈도 X 1회 평균 구입량)

(월별구입자기준) (n1000,%)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연 구입량(개)

0.15

0.06

0.00

1.40

1.85

4.76

11.49

15.47

11.28

22.56

18.57

20.16

0.43

0.37

1.06

0.14

0.11

0.02

36.17

36.43

37.28

0.00

0.00

0.09

0.32

1.95

1.22

2.07

2.10

13.03

14.47

14.78

9.46

21.77

20.36

20.58

20.85

0.85

0.29

0.50

0.30

0.03

0.27

0.07

0.05

37.62

36.61

38.09

33.09

0.00

0.14

0.00

0.21

3.30

1.43

1.80

1.88

14.94

12.89

14.54

10.65

13.41

20.85

23.90

19.56

0.93

0.30

0.50

0.47

0.01

0.23

0.02

0.07

32.60

35.84

40.76

32.83

◈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50대 이상 주부 가정의 자두 소비량이 가장 적었다.

F value=.9728

F value=.4163

F value=.0709

◈ 중간 소득층에서 자두 소비량이 다소 많았다. 

연령별

20대후반

30대

40대

권역별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연소득

2000↓

2000~3000

3001~4000

4000↑

가족수별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0.28

0.00

0.12

0.00

1.33

1.76

1.93

1.74

10.69

15.95

12.17

15.12

16.62

21.61

21.97

17.96

0.30

0.65

0.39

0.47

0.05

0.19

0.13

0.00

29.27

40.16

36.71

35.29

F value=.0459

◈ 3인 가족의 자두 소비량이 가장 많았다. 

n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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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소비량 - 참다래

참다래 연간 소비량 : 24.7개 / 가구

- 참다래는 연중 꾸준한 소비가 이루어지나 소비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1월 ~ 2월

3월 ~ 4월

5월 ~ 6월

7월 ~ 8월

9월~10월

11월~12월

6.84

7.28

7.58

8.28

7.41

6.74

0.44

0.65

0.78

0.61

0.68

0.43

2.89

4.23

5.50

4.74

4.63

2.74

연간

24.7개 구입

1회 평균 구입량(개) 월별 구입 빈도(회) 월 평균 구입량(개)

주) 연간 소비량 = ∑ (월 평균 구입 빈도 X 1회 평균 구입량)

(월별구입자기준) (n1000,%)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연 구입량(개)

3.12

2.78

1.57

5.02

3.17

4.55

6.09

4.81

5.10

4.82

4.63

4.70

5.10

4.26

3.08

2.94

2.74

0.97

27.09

22.39

19.98

3.82

2.86

2.34

2.91

3.37

4.99

4.43

3.61

5.84

5.27

5.97

5.03

5.33

6.28

4.77

2.24

4.96

5.32

4.54

3.58

2.87

2.96

2.28

2.87

26.18

27.69

24.34

20.25

1.52

2.69

3.52

3.08

1.85

3.71

5.94

4.11

2.58

4.92

6.16

7.34

3.57

4.18

5.38

5.71

3.09

4.17

6.42

3.83

1.93

2.31

3.52

2.98

14.54

21.98

30.94

27.06

◈ 도시 규모가 클수록 참다래 소비량이 많았다.  

◈ 20~30대 주부 가정에서 참다래 소비량이 많았다. 
F value=.0431

F value=.054

F value=.0000

◈ 고소득층에서 참다래 소비량이 많았다. 

연령별

20대후반

30대

40대

권역별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연소득

2000↓

2000~3000

3001~4000

4000↑

가족수별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2.42

3.80

2.67

2.57

3.04

5.25

4.02

4.75

4.28

4.32

6.20

6.10

3.81

3.18

5.41

6.00

3.05

6.00

4.61

3.73

1.76

2.75

2.94

2.91

18.36

25.30

25.85

26.06

F value=.1042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n136

n228

n540

n96

◈ 가족 수가 많을수록 참다래 소비량이 많은데 큰 차이는 없었으나, 2인 가족과 3인 이상
가족의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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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소비량 – 오렌지

오렌지 연간 소비량 : 43.2개 / 가구

- 오렌지는 여름과 가을을 제외한 11~6월에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 2월

3월 ~ 4월

5월 ~ 6월

7월 ~ 8월

9월~10월

11월~12월

7.36

7.58

7.36

6.54

5.71

7.09

1.61

1.91

1.07

0.12

0.65

1.20

11.2

12.7

6.92

0.85

3.66

7.82

연간

43.2개 구입

1회 평균 구입량(개) 월별 구입 빈도(회) 월 평균 구입량(개)

주) 연간 소비량 = ∑ (월 평균 구입 빈도 X 1회 평균 구입량)

(월별구입자기준) (n1000,%)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연 구입량(개)

9.87

13.22

9.07

10.86

15.13

12.44

6.73

6.34

12.44

0.69

1.01

1.11

3.86

3.62

2.20

8.28

7.87

3.61

40.28

47.20

40.87

9.92

11.37

10.58

12.57

13.87

14.93

11.06

10.89

5.32

7.36

8.26

5.92

0.81

0.60

1.29

0.65

4.69

3.41

3.95

2.95

7.39

9.02

7.92

6.43

42.02

46.69

43.05

39.42

11.71

11.88

11.68

8.59

8.55

12.39

13.90

13.74

4.60

6.18

8.47

7.52

0.40

0.81

1.00

0.91

3.50

3.30

4.22

3.76

7.50

7.55

8.94

6.99

36.26

42.12

48.21

41.52

◈ 오렌지는 수도권과 중소도시에 비해 지방광역시에서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대 주부 가정의 소비량이 가장 많고, 50대 주부 가정의 소비량이 가장 적었다.
F value=.0113

F value=.1165

F value=.0213

◈ 중간 소득층에서 오렌지 소비량이 다소 많았다. 

연령별

20대후반

30대

40대

권역별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연소득

2000↓

2000~3000

3001~4000

4000↑

가족수별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9.95

10.83

10.75

16.35

9.20

13.62

12.41

17.22

4.35

5.58

7.87

8.40

0.35

0.78

1.04

0.62

1.85

4.72

3.87

2.52

8.09

6.80

8.06

8.56

33.79

42.33

44.00

53.67

F value=.0004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n136

n228

n540

n96

◈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비량이 많았다.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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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소비량 – 바나나

바나나 연간 소비량 : 10.3손 / 가구

- 바나나는 연중 꾸준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비량은 많지 않다. 

1월 ~ 2월

3월 ~ 4월

5월 ~ 6월

7월 ~ 8월

9월~10월

11월~12월

1.73

1.89

1.69

1.65

1.65

1.61

0.89

1.41

1.15

0.85

1.08

0.92

1.47

2.48

1.90

1.36

1.67

1.40

연간

10.3손 구입

1회 평균 구입량(손) 월별 구입 빈도(회) 월 평균 구입량(손)

주) 연간 소비량 = ∑ (월 평균 구입 빈도 X 1회 평균 구입량)

(월별구입자기준) (n1000,%)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연 구입량(손)

1.62

1.34

0.97

2.67

2.30

2.04

1.70

2.18

1.85

1.08

1.76

1.07

1.62

1.80

1.14

1.65

1.19

0.62

10.34

10.56

7.69

1.30

1.57

1.51

1.39

2.67

2.34

2.47

2.54

2.12

2.05

1.68

1.83

1.25

1.37

1.49

1.26

1.62

1.84

1.77

1.35

1.26

1.61

1.30

1.34

10.22

10.78

10.22

9.71

1.18

1.55

1.42

1.46

2.14

2.51

2.59

2.40

2.73

1.71

1.86

2.03

1.68

1.49

1.07

1.29

1.16

1.61

1.98

1.60

1.09

1.18

1.83

1.45

9.98

10.06

10.74

10.23

◈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비해 중소도시의 바나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 50대 이상 주부 가정의 바나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F value=.1201

F value=.6777

F value=.8359

◈ 저소득층의 바나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연령별

20대후반

30대

40대

권역별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연소득

2000↓

2000~3000

3001~4000

4000↑

가족수별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1.35

1.31

1.51

1.75

1.85

2.19

2.74

2.58

1.16

1.46

2.29

1.85

1.00

1.24

1.37

2.07

1.34

1.78

1.67

1.82

1.07

1.38

1.47

1.53

7.77

9.36

11.05

11.60

F value=.0020

◈ 가족 수가 많을수록 바나나 소비량이 많았다.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n136

n228

n540

n96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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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소비량 - 파인애플

파인애플 연간 소비량 : 1.87개 / 가구

- 파인애플 연간 소비량은 1.8개로 매우 적으며, 7~8월에 소비가 다소 활발하다.

1월 ~ 2월

3월 ~ 4월

5월 ~ 6월

7월 ~ 8월

9월~10월

11월~12월

1.57

1.28

1.17

1.50

1.06

1.32

0.08

0.19

0.30

0.34

0.19

0.15

0.13

0.26

0.35

0.70

0.20

0.22

연간

1.87개 구입

1회 평균 구입량(개) 월별 구입 빈도(회) 월 평균 구입량(개)

주) 연간 소비량 = ∑ (월 평균 구입 빈도 X 1회 평균 구입량)

(월별구입자기준) (n1000,%)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연 구입량(개)

0.11

0.16

0.03

0.27

0.26

0.17

0.27

0.44

0.44

1.10

0.27

0.21

0.18

0.24

0.13

0.34

0.11

0.03

2.26

1.48

1.01

0.16

0.14

0.11

0.11

0.30

0.22

0.31

0.21

0.22

0.29

0.36

0.52

0.33

0.69

0.71

0.97

0.32

0.16

0.20

0.17

0.27

0.29

0.19

0.14

1.61

1.80

1.87

2.12

0.04

0.13

0.10

0.20

0.24

0.28

0.21

0.26

0.45

0.28

0.33

0.53

0.12

0.43

0.73

1.61

0.24

0.20

0.19

0.22

0.06

0.19

0.36

0.20

1.15

1.50

1.91

3.03

◈ 도시 규모가 클수록 파인애플 소비량이 많았다. 

◈ 주부 연령이 높을수록 파인애플 소비량이 많았다. 

F value=.0026

F value=.6204

F value=.0000

◈ 소득이 높을수록 파인애플 소비량이 많았다.

연령별

20대후반

30대

40대

권역별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연소득

2000↓

2000~3000

3001~4000

4000↑

가족수별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0.09

0.06

0.16

0.17

0.33

0.18

0.27

0.27

0.34

0.31

0.37

0.42

0.36

0.56

0.90

0.42

0.26

0.20

0.20

0.12

0.19

0.31

0.21

0.18

1.57

1.62

2.11

1.58

F value=.2620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n136

n228

n540

n96

◈ 가구수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4인 가족의 파인애플 소비량이 다소 높았다.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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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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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는 어디서? (정보 수집 경로)

주로 TV를 통해 과일 정보를 얻음

- 과일 관련 정보는 TV를 통해 주로 얻는데 이는 TV의 건강 관련 정보성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신문, 라디오에도 건강 코너가 강화되는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쉬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서 TV를 통해 과일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주부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 소득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TV 팜플렛 신문 주변사람

F value=.00583

F value=.2056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F value=.11602

57.6

TV

< 과일 정보 습득 경로 > 

57.1

팜플렛 신문 인터넷 주변사람 직접
보고 결정

캠페인 라디오 잡지

14.1

6.4 5.2 4.8 4.3 4.2
1.3 1.1

기타

1.5

[ Base 기준 : 과일 구입 경험자 1,000명, %]

인터넷 기타

11.8 7.7 6.5 4.7 11.6

58.2 15.4 5.0 2.7 4.9 13.7

45.3 25.5 5.3 10.8 4.6 8.6

59.4 16.8 7.3 5.8 2.3 8.5

56.1 13.1 6.0 6.5 4.2 14.0

55.6 14.6 8.5 5.6 5.2 10.5

58.4 13.1 4.0 2.6 6.8 15.1

56.3 10.9 2.5 5.9 4.5 19.9

58.3 12.9 8.3 4.6 4.5 11.4

58.5 16.6 4.8 4.9 5.1 10.1

52.4 14.9 6.3 6.8 5.2 14.4

30.3

22.8

8.2
4.3 3.5

28.2

’02 ’05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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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입한다면 언제? (주 구입시기)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구입

- 과일은 대부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구입하며 ’02년에 비해 대량 출하 시기와

값이 쌀 때 구입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권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20~30대는 수시로, 40대 이상에서는 수확 후
대량 출하 시 구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소득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 1순위 기준>

필요할 때마다

1순위 1+2순위

’02 ’05

94.7

82.5

7.7 5.2 0.6

43.8

일정기간마다수확 후 대량 출하 시 가장 값이 쌀 때 이웃이 많이 살 때

< 과일 주 구입 시기 >

24.0

4.0

34.9

[ Base 기준 : 과일 구입 경험자 1,000명, %]

필요할 때 마다
일정기간마다

대량 출하 시 이웃이 많이 살 때

필 82.1

83.6

77.8

이
0.9

대
7.2

값
4.5

F value=.43299

F value=.1362

F value=.66522

2.2

가장 값이 쌀 때

일
5.2

8.3

8.4

5.2 0.22.7

5.5 8.3

n528

n411

n61

83.8 6.3 2.17.8

83.5 1.06.5 2.46.5

80.9 0.59.0 5.24.4

82.0 0.58.9 5.92.7

n167

n316

n277

n240

82.0 8.2 5.64.1

84.3 0.46.4 3.65.2

79.3 0.59.4 5.35.6

83.1 1.48.2 2.15.3

n91

n447

n276

n186

88.6

4.11.1 2.7 0.1

31.7
23.4

18.4

1.8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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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입 시 어디서? (주 구입장소)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시장에서 주로 구입

< 과일 주 구입 장소 >

- 과일은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시장에서 주로 구입하며, ’02년과 비교할 때 대형유통업체

이용이 증가하고, 재래시장과 슈퍼/상가 이용은 감소했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과일 구입 시 수도권은 대형유통업체, 지방광역시와 중소도시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 주부 연령대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50대 이상 주부는 대형유통업체보다
재래시장과 동네가게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층에서는 재래시장, 고소득층에서는 대형유통업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F value=.11934

F value=.0000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 1순위 기준 >
대형유통업체 기타

F value=.0000

대형유통업체 슈퍼/상가동네가게 도매시장노점상

슈퍼/상가동네가게 차량이동행상재래시장

1순위 1+2순위

재래시장 차량이동행상

대33.5

19.0

21.5

동21.2 슈
14.8

차
3.9재18.6 노

1.9
기
6.1

직거래장터 기타

26.8 26.8

21.1

10.2
4.4 3.7 3.5 2.5 1.2

46.3 48.2

37.4

30.6

11.5 12.0

6.6 4.2 2.9

노점상

36.6

30.8

21.2

19.9

4.5

8.0

5.1

3.6

6.0

4.8

7.7

11.3

28.9 28.8 24.3 8.3 0.8 2.9 6.0

30.8 25.2 19.4 11.5 3.2 4.2 5.8

28.0 25.3 20.2 10.3 5.1 2.8 8.2

18.6 29.0 22.3 9.5 7.5 4.8 8.2

15.4 34.5 17.6 4.8 7.2 14.3 6.2

19.2 29.0 23.1 11.4 4.8 4.4 8.0

36.6 26.5 20.1 9.4 2.2 0.9 4.3

36.1 18.0 19.5 11.0 5.1 1.1 9.3

[ Base 기준 : 과일 구입 경험자 1,000명, %]

18.1

29.9

15.3

29.2

1.6 1.7 1.7 0.2 2.0

49.1

31.9

43.2

8.6 10.5 9.6
5.1

15.6

’02 ’05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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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왜 그곳에서? (주 구입처 선택 이유)

품목 다양성과 가격으로 구입처 선택

< 주 구입 장소에서 구입한 이유 >

- 다양한 품목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며, 
’02년에 비해 품목 다양성과 거리 근접성을 고려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품목이
다양해서

가격이
저렴해서

거리가
가까워서

품질이
좋아서

친절하고
믿을수 있어서

교통이
편리해서

배달이
가능해서

1순위 1+2순위

◈ 재래 시장은 저렴한 가격, 대형유통업체는 품목의 다양성, 동네 가게와 슈퍼/상가는
거리 근접성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가
가서

[ Base 기준 : 과일 구입 경험자 1,000명, %]

< 주 구입처 선택 이유 >

’02 ’05

30.4
26.5

17.0 13.8

4.8 4.4 1.5 1.4

48.0
51.0

27.4

37.0

15.1

9.0
4.6

6.7

29.4
34.6

7.1

16.0

3.9 4.5 0.6 1.1

43.6

34.7

30.9

8.9
12.5

6.7
9.7

9.89.649.09.243.057.31+2순위

7.12.619.24.516.846.51순위대형

유통업체

1+2순위

1+2순위

1+2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14.128.332.249.324.539.3

12.024.225.745.843.830.7

6.112.336.221.862.454.8

12.9

17.4

36.8

가격이

싸서

5.1

4.9

2.9

교통이

편리해서

12.4

10.1

2.4

친절 및

신용도가
좋아서

6.8

10.1

13.4

품질이

좋아서

40.4

32.0

12.2

거리가

가까워서

20.1

22.8

31.2

품목이
다양해서

재래시장

동네가게

수퍼

상가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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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구입한다면 어떤 것을?(과일 구입 시 선택 기준)

과일 구입 시 과일의 품질을 주로 고려

- ’02년에 비해 과일 구입 시 맛과 당도 등 품질을 고려하는 비율은 크게 높아진 반면

가격을 고려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품질(맛/당도)

1순위 1+2순위

신선도/숙도 가격 모양/크기 안전성 기타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수도권, 지방광역시에서는 품질과 신선도/숙도를 고려하는 비율이 높으며 중소
도시에서는 가격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부연령별로 보면 20대는 품질, 50대 이상은 가격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고소득층은 품질, 저소득층은 가격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 1순위 기준> 품질 (맛/당도) 신선도/숙도 가격 기타모양/크기

품56.8 신25.9 가14.0 모
1.4

기
1.8

< 과일 구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 > 

F value=.00137

F value=.20619

F value=.0039

’05

54.4

23.9 19.1

1.3 0.7 0.7

80.4

61.6

41.2

7.2 3.2 6.3

[ Base 기준 : 과일 구입 경험자 1,000명, %]

53.3 22.2 22.5 1.2 0.7

39.8 17.2 40.3 1.2 1.5

57.4 24.9 16.9 0.8

54.0 22.7 20.4 1.5 1.3

56.7 24.5 15.0 2.6 1.3

49.9 24.0 23.6 0.5 2.0

43.5 20.3 35.4 0.2 0.6

51.8 25.4 20.3 1.1 1.4

60.2 20.2 16.8 2.0 0.8

57.1 27.3 11.6 1.4 2.6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02

12.1

38.8
44.6

0.3 0.7 0.7

52.6
60.5

5.5 4.8
12.1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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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구입 시 불만사항

과일 구입 시 과일의 신선도 등 상품성 저하가 불만

- ’02년에 비해 상품성 저하와 선별 불량, 과일의 색깔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반면

안전성 미표시 및 가격 불안정에 대한 불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1+2순위

상품성 저하 가격불안정 소량구입어려움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수도권은 안전성 미표시, 지방광역시는 상품성 저하, 중소도시는 색깔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주부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40대에서 안전성 미표시에 대한
불만이 다소 높았다. 

◈ 소득에 상관없이 상품성 저하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으나, 고소득층에서는
안전성 미표시와 선별불량에 대한 불만도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 1순위 기준> 상품성저하 안전성미표시 선별불량 기타가격불안정

< 과일 구입 시 불만 사항 > 

F value=.00002

F value=.0122

[ Base 기준 : 과일 구입 경험자 1,000명, %]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안전성미표시 선별불량

상39.0 기
6.5

F value=.44235

기타색깔 포장상태불량

17.2

41.0

14.0
10.2 9.3

3.1 2.5 2.8

59.4

35.6 34.3

25.6

19.0

7.0 7.1
11.7

색깔

안20.7 선14.3 가7.8 색11.7

44.0 11.013.8 13.6 13.2 4.5

38.3 5.99.9 12.9 11.1 21.7

43.0 10.514.8 9.7 12.7 9.4

42.9 7.516.1 15.8 9.8 7.9

39.0 8.722.6 12.3 8.5 8.8

39.4 7.614.0 16.3 10.9 11.6

44.1 10.815.0 10.8 8.1 11.3

43.0 8.414.6 11.0 13.2 9.8

42.1 7.018.4 16.1 6.7 9.7

33.1 9.022.6 19.3 9.3 6.7

38.0

27.9

7.3

18.2

0.6 1.3 2.7 2.2’02 ’05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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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자 단위 구입 품목

상자 단위로 구입하는 과일은 감귤과 포도

- 상자 단위로 구입하는 과일로 감귤과 포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사과 > 배 > 복숭아 순으로 나타났다.

- ’02년에 비해 포도를 상자로 구입하는 비율이 증가한 반면 감귤과 사과의 상자 단위

구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

◈ 가족수가 많을수록 박스로 과일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상자 단위 구입 과일류 > 

[ Base 기준 : 과일 구입 경험자 1,000명, %]

58.0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단감 오렌지 참다래 자두

56.6

35.3

18.9

9.7
6.4

1.6 1.3 1.2

68.1

39.1

53.7

21.8

7.1 7.8
2.0 0.4 0.5’05’02

수도권

감귤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단감

48.3

69.3

64.5

45.0
70.4

64.3

33.4
35.5

50.7

20.0

17.2
21.6

9.2
9.6
14.6

1.4
13.1

5.0

57.3
58.5

63.1
51.8

49.1
54.9

17.7

60.3
59.7

31.6
34.2

37.7
36.9

22.1
16.8

18.9

11.8

9.9
8.6

9.4

8.6
4.8

7.2

4.7

53.2
59.7

57.6
56.6

56.1
59.3

16.1

53.6
54.7

30.2
35.1

38.0
35.6

18.7
20.3

17.2

2.4

10.8
9.4

12.4

4.6
7.9

3.7

10.4

광역시

중소도시

20대후반

30대
40대

50대이상

2천 미만

2천~3천

3천-4천

4천 이상

< 연령별 >< 권역별 > < 연소득 >

감귤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단감

감귤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단감

48.2
58.0
57.2

75.8

51.9
55.1

17.4

56.3
68.6

26.3
32.8

49.0
36.2

21.4
13.8

19.1

6.7

10.3
7.9

15.0

4.9
6.5

16.2

5.4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 가족수별 >

감귤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단감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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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상자 단위 구입 이유

저렴하고 번거롭지 않아 상자 단위로 구입

- 가격이 저렴하고 자주 구입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서 상자 단위로 과일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량구입시 저렴해서

< 상자 단위 구입 이유 > 

[ Base 기준 : 상자 단위 구입자 918명, %]

39.3

구입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저장성이 뛰어나서 선물용

38.3

17.8

4.4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중소도시는 가격이 저렴해서, 지방광역시는 자주 구입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수도권은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과일을 상자단위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와 50대 이상 주부는 가격이 저렴해서, 30~40대는 자주 구입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과일을 상자단위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이 높을수록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과일을 상자 단위로 구입하는 비율은 낮았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 1순위 기준> 다량구입시 저렴 구입의 번거로움 저장성 선물용

F value=.0000

F value=.00848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F value=.29438

다38.2 구28.3 저27.9 선5.6

39.0 52.5 5.7 2.5

50.9 36.2 5.9 6.7

48.0 31.4 15.2 5.4

36.0 40.7 19.4 3.9

39.6 42.1 14.9 3.0

37.6 35.3 20.8 6.3

45.4 36.7 10.6 5.8

41.1 39.2 15.5 4.2

37.9 36.0 23.8 2.3

34.8 40.5 17.0 7.6

21.9

61.4

4.7
7.5

’05’02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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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선호하는 구입 단위 - 사과

사과는 산물 형태 구입 선호

- 사과는 산물 형태 구입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은 5Kg 상자 > 4개 포장 > 10Kg 상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수도권은 4개 포장, 지방광역시는 산물 형태, 중소도시는 상자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20~30대에서 산물형태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 소득이 낮을수록 산물 형태 구입을, 높을수록 상자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산물 형태 4개 포장

F value=.0000

F value=.00004

F value=.13263

< 사과 선호하는 구입 단위 > 

5Kg 상자

46.8 22.9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35.2 26.4 27.3

52.9 4.3

36.5 3.328.1

47.4 13.8 21.8

39.4 2.919.7

36.8 21.6 22.3

54.2 13.716.0

13.6

10.4

10.6

8.7

14.7

24.0

17.4

14.6

0.7

18.6

23.4

17.0 11.2 2.0

2.3

13.9

1.9

48.9 2.413.5 21.7 13.5

37.0 3.223.4 23.7 12.7

29.8 20.2 1.426.3 22.4

15Kg 상자
2.3 10Kg 상자

14.5 

4개 포장
18.8 

5Kg 상자
21.7

산물 형태
42.5

10Kg 상자 15Kg 상자

1.5

가족수별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F value=.0000

n136

n228

n540

n96

49.8 14.023.9 11.4

53.4 0.914.5 18.2 13.0

36.9 2.921.3 24.8 14.0

38.0 22.1 4.77.8 27.4

0.9

◈ 가족수가 많을수록 상자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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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구입 단위 - 배

배는 산물 형태 구입 선호

- 배는 산물 형태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2~3개 포장 > 7.5Kg 상자 > 15Kg 상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배 구입 시 수도권은 2~3개 포장, 지방광역시는 산물 형태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주부연령별로 보면 20~30대에서 산물 형태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소득이 낮을수록 산물 형태 구입을, 높을수록 7.5Kg 상자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물 형태 2~3개 포장

F value=.0000

F value=.00168

F value=.0801

< 배 선호하는 구입 단위 > 

7.5Kg 상자

53.3 26.8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40.5 31.6 26.5

64.3

53.7 20.1

54.4 21.8 20.6

49.3 23.3

47.1 31.1 16.1

60.0 6.824.8

11.2

1.5

18.1

19.0

3.2

24.2

5.8

8.5

6.4

7.3

16.5 3.4

3.2

55.3 21.2 18.7 4.7

45.6 29.4 22.1 2.9

44.6 1.829.1 24.5

15Kg 상자
3.8

2~3개 포장
25.3 

7.5Kg 상자
19.8

산물 형태
51.1

15Kg 상자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n136

n228

n540

n96

가족수별

F value=.05906

53.7 3.227.0 16.1

60.1 20.6 17.1 2.3

46.4 27.0 22.4 4.2

52.1 6.524.4 17.1

◈ 가족수가 적을수록 산물 형태 또는 2~3개 포장의 소량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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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구입 단위 - 감귤

감귤은 산물형태와 5Kg 상자 구입 선호

-감귤은 산물 형태와 5Kg 상자 구입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은
3kg 상자 > 망(1Kg) > 10Kg 상자 순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은 망 형태, 지방광역시는 10Kg 상자, 중소도시는 5Kg 상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40대에서 상자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저소득층은 산물 형태, 고소득층은 5kg 상자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산물 형태 망(1Kg)

F value=.0000

F value=.5644

F value=.35637

< 감귤 선호하는 구입 단위 > 

3Kg 상자

23.7 22.3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23.4 28.8 23.3

21.0

25.8 14.4

23.1 17.5 20.5

19.8 14.6

24.3 23.1 16.4

29.1 23.416.7

16.3

18.2

7.9

6.0

22.3

22.4

21.4

17.2

26.3

32.3

19.5 21.0

24.1

23.0 17.1 21.1 21.8

19.2 19.9 19.6 22.2

23.3 23.622.3 18.8

5Kg 상자
22.4망(1Kg) 

18.8 3Kg 상자
19.9

산물 형태
22.6

5Kg 상자

10Kg 상자
16.3

10Kg 상자

6.2

28.5

21.5

13.5

16.5

19.0

14.8

13.6

17.0

19.1

11.9

28.6 20.725.8 15.7

24.4 20.7 19.1 20.8

22.0 18.2 20.9 22.0

12.8 30.87.9 22.1

9.2

15.0

16.9

26.3

F value=.00112

◈ 가족수가 많을수록 상자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가족수별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n136

n228

n540

n96

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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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구입 단위 - 복숭아

복숭아는 산물 형태 구입 선호

- 복숭아는 산물 형태 구입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은 2~4개 포장 > 4.5Kg 상자 > 
5Kg 상자 > 10Kg 상자 순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은 2~4개 포장, 지방광역시는 산물 형태, 중소도시는 5kg 상자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주부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저소득층에서는 산물 형태, 고소득층에서는 4.5kg 상자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물 형태 2~4개 포장

F value=.0000

F value=.00225

F value=.014

< 복숭아 선호하는 구입 단위 > 

4.5Kg 상자

55.3 28.5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48.7 31.2 14.8

68.9

60.9 8.4

57.5 25.5 11.6

59.7 22.9

57.6 27.9 7.8

63.0 1.133.0

4.8

4.8

20.7

14.7

4.8

12.8

5.6

1.6

3.2

14.2

7.3 8.2

1.7

64.3 21.4 8.6 4.1

51.7 27.1 13.6 6.6

48.6 5.431.3 13.8

5Kg 상자
4.7

2~4개 포장
25.9 

4.5Kg 상자
10.3

산물 형태
57.8

5Kg 상자

10Kg 상자
1.3

10Kg 상자 이상

0.5

2.4

1.8

0.6

0.7

2.7

1.1

1.4
1.7

1.1

0.9

61.3 2.430.1 6.2

66.5 20.9 8.9 3.0

53.1 27.7 11.5 5.9

58.1 5.821.3 12.8

0.7

1.8

2.0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가족수별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n136

n228

n540

n96

◈ 가족수가 적을수록 산물 형태나 2~4개 포장 등 소량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value=.08442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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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구입 단위 - 포도

포도는 산물 형태와 5Kg 상자 구입 선호

- 포도는 산물 형태와 5Kg 상자 단위 구입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은 2Kg 상자와
3Kg 상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광역시와 중소도시에서 5Kg 상자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주부연령별로 보면 20대 후반은 산물 형태, 40대는 5Kg 상자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저소득층은 2Kg 상자, 고소득층은 5kg 상자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물 형태

F value=.0000

F value=.40904

F value=.42677

< 포도 선호하는 구입 단위 > 

2Kg 상자

36.8 15.8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32.8 23.9 19.1

25.3

30.9 14.2

31.2 15.8 16.3
24.7 16.0

28.3 18.0 16.3

28.8 19.823.6

13.2

3.4

6.0

21.4

4.9

16.1

4.4

18.8

5.9

2.4

17.2 3.6

4.2

31.2 13.4 15.6 4.0

26.6 18.1 16.2 5.5

30.8 3.617.5 26.8

3Kg 상자
16.4

2Kg 상자
16.4

산물 형태
29.6

3Kg 상자

4Kg 상자
4.4

10Kg 상자

17.5

36.6

29.7

21.5

26.7

28.9

25.3

4.4

27.2

25.9

3.8

5Kg 상자
26.1

10Kg 상자
7.1

4Kg 상자 5Kg 상자

3.3

12.9

1.4

5.1

5.1

10.1

7.8

4.7

8.5

7.8

17.5

F value=.00002

32.1 19.120.6 21.6

35.9 14.6 20.5 4.8

27.2 17.9 14.2 3.6

25.0 7.96.1 39.4

4.4

19.5

28.3

10.0

2.3

4.7

8.9

11.6

◈ 가족수가 많을수록 상자단위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가족수별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n136

n228

n540

n96

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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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구입 단위 - 단감

단감은 산물 형태와 1봉 구입 선호

- 단감은 산물 형태의 구입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은 1봉 > 2~4개 포장 > 10Kg 상자
순으로 나타났다. 

◈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산물 형태, 클수록 2~4개 포장과 1봉(5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2~4개 포장과 1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이 낮을수록 산물 형태의 구입을, 높을수록 1봉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물 형태

F value=.0000

F value=.00003

F value=.37864

< 단감 선호하는 구입 단위 > 

2~4개 포장

43.1 20.2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43.5 22.8 31.6

52.4

61.4 24.3

49.2 16.0 29.3

46.2 15.3

52.8 15.4 24.4

60.3 1.512.9

25.1

2.1

9.5

6.4

5.1

29.0

6.5

17.7

12.3

5.9

31.8 4.9

9.2

52.6 12.0 26.7 8.5

40.6 22.3 31.7 4.9

43.0 3.617.5 0.6

2~4개 포장
16.4

산물 형태
48.2

1봉

10Kg 상자
6.5

15Kg 상자

0.7

2.0

0.4

0.3

0.9

7.6

0.2

0.4

1봉
28.5

15Kg 상자
0.4

10Kg 상자

35.4

51.4 4.616.3

49.2 14.6 28.5 7.0

49.3 18.0 27.5 4.9

35.3 17.111.3 1.3

27.6

0.7

0.2

35.0

◈ 가족수가 적을수록 산물 형태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가족수별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n136

n228

n540

n96

F value=.00213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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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구입 단위 - 자두

자두는 산물 형태 구입 선호

- 자두는 산물 형태의 구입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은 5Kg 상자 > 15Kg 상자 순으로
나타났다. 

◈ 지방광역시에서 산물 형태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주부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 소득계층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산물 형태

F value=.0000

F value=.63037

F value=.43265

< 자두 선호하는 구입 단위 > 

84.1 15.1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82.6 16.1 1.2

94.4

87.1 4.1

88.7 9.6 1.8

88.8 9.8

87.8 11.6 0.5

93.1

0.74.8

8.8

1.4

5.2

0.8

86.7 12.0 1.2

86.9 11.8 1.3

88.8 10.5

산물 형태
87.8

5Kg 상자
11.1

1.7

15Kg 상자
1.2

0.7

10Kg 상자5Kg 상자

F value=.33365

◈ 가족수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88.9 9.4

89.9 10.1

86.2 12.4 1.4

89.6 8.0

1.7

2.4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가족수별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n136

n228

n540

n96

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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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구입 단위 – 참다래

참다래는 산물 형태 구입 선호

- 참다래는 산물 형태의 구입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은 4~6개 포장 > 작은 바구니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에서는 4~6개 포장 단위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소포장 선호 추세를
뚜렷하게 보여줬다. 

◈ 주부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저소득층에서는 산물 형태 구입을, 고소득층에서는 소포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산물 형태

F value=.0000

F value=.0000

F value=.50149

< 참다래 선호하는 구입 단위 > 

54.3 40.3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36.3 54.7 9.0

81.1

80.8 2.4

55.3 36.6 8.1

61.0 32.2

58.3 36.5 5.2

82.9

4.114.8

16.8

6.8

16.0

5.3

67.4 28.4 4.3

40.6 48.7 10.7

46.2 45.1

산물 형태
57.4

4~6개 포장
36.0

1.0

작은 바구니(750g)  
6.6

8.7

작은 바구니4~6개 포장

◈ 2인 가정에서 산물 형태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69.0 28.2

57.1 36.8 6.1

54.0 38.2 7.7

61.0 32.4

2.8

6.6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가족수별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n136

n228

n540

n96

F value=.0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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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구입 단위 – 오렌지

오렌지는 산물 형태 구입 선호

- 오렌지는 산물 형태 구입을 대부분 선호하고 그 다음은 6Kg 상자 > 18Kg 상자 순으로
나타났다. 

◈ 지방광역시에서 산물 형태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30~40대에서 산물 형태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 저소득층에서 산물 형태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산물 형태

F value=.0000

F value=.11197

F value=.11291

< 오렌지 선호하는 구입 단위 >

86.9 13.1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82.9 17.1

96.1

91.9

90.3 9.4 0.3

92.1 7.6

84.9 15.1

96.3

0.53.4

8.1

0.3

3.7

89.0 10.6 0.4

85.8 14.2

89.6 10.4

산물 형태
88.9

6Kg 상자
10.9

18Kg 상자
0.2

18Kg 상자6Kg 상자

◈ 2인 가정에서 산물 형태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F value=.22742

94.1 5.9

90.3 9.7

0.486.7 12.9

90.7 9.3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가족수별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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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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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6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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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구입 단위 - 바나나

바나나는 한 손 구입 선호

- 소비자의 대부분이 한 손 단위로 바나나 구입을 선호하며 그 다음은 반손 >  7Kg 상자
순으로 나타났다. 

◈ 도시규모가 클수록 한 손 구입, 작을수록 반 손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주부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50대 이상에서 반 손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소득이 높을수록 한 손, 낮을수록 반 손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손

F value=.00005

F value=.00034

F value=.46214

< 바나나 선호하는 구입 단위 >

81.218.8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12.7 86.6 0.7

23.7

26.1

16.9 82.3

16.1 83.4

21.2 78.8

0.5

72.4

76.3

73.9

0.8

27.6

77.321.8 0.9

13.4 86.6

11.1 88.9

반 손
18.0

한 손
81.6

7Kg 상자
0.4

7Kg 상자한 손

F value=.00007

67.532.5

80.919.1

0.715.2 84.1

10.9 89.1

◈ 가족수가 많을수록 한 손, 적을수록 반 손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가족수별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n136

n228

n540

n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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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구입 단위 –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산물 형태 구입 선호

- 파인애플은 소비자의 대부분이 산물 형태 구입을 선호하며 그 다음은
10Kg 상자 > 12Kg 상자 순으로 나타났다.

◈ 지방광역시,중소도시에서는 대부분이 산물 형태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는 40대 소비자가 산물 형태 구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층에서 산물 형태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물형태

F value=.0000

F value=.41282

F value=.05486

< 파인애플 선호하는 구입 단위 >

10.090.0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86.8 12.7 0.5

99.7

97.2

94.1 5.4

95.7 4.3

89.4 10.1

98.0

0.3

2.8

0.4

7.292.5 0.3

90.9 8.7

93.6 6.4

산물 형태
92.7

10Kg 상자
7.0

12Kg 상자
0.3 

12Kg 상자10Kg 상자

0.5

2.0

0.5

◈ 5인 이상 가정에서 산물 형태 구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F value=.38936

93.2

5.394.7

91.2 8.3

96.2 3.8

6.8

0.5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가족수별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n136

n228

n540

n96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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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계절별 주 구입 과일 – 봄

봄에 많이 먹는 과일은 사과와 딸기

- 봄에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은 사과이고,그 다음은 감귤 > 오렌지 > 바나나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응답으로 딸기를 많이 먹는다고 답한 비율이 27.1% 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수도권에서는 사과, 지방광역시와 중소도시에서는 딸기를 봄에 주로 먹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40대는 사과보다 딸기를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소득층에서 사과, 저소득층에서는 딸기를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사과 딸기

F value=.0000

F value=.00252

F value=.16415

<  봄철 주 구입 과일 >

감귤

31.8 27.0

사과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기타(딸기)감귤 오렌지

32.4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사38.6 딸6.8 감18.6

18.1 2.9

20.8 2.863.0

30.4 27.2 11.1

23.9 5.328.7

31.4 25.4 14.6

27.8 8.437.6

47.9

오렌지

오10.3

8.8

4.6

12.6

15.4

7.8

9.1

10.4

바나나 자두

바나나

바7.7

9.9

6.5

14.6 7.5 7.1

4.8

10.1

5.2

24.8 4.933.6 13.1 8.7

34.3 6.219.5 13.6 10.7

32.2 12.4 5.217.9 17.5

참다래

11.5
4.4 3.7 2.9

10.1

배

1순위 1+2순위

37.8

’05’02

18.5

28.3
24.5

8.1 6.6
8.6

29.1
27.1

9.9
5.4 4.7 4.2 3.2

13.7

50.7

32.6

27.2
26.2

16.4

8.8 9.5

15.3

기타

기18.1

12.4

2.4

12.2

13.9

16.6

15.7

5.9 11.1

14.0

15.0

14.7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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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과일 주 구입 이유

구입 편리성과 가격 고려

- 봄철에 해당 과일을 주로 구입하는 이유는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 봄철에 사과와 딸기, 오렌지는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감귤은 습관상 자주 먹기 때문에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봄철 과일 주 구입 이유 >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가격이
저렴해서

습관상
자주 먹기 때문에

맛이 있어서

1순위 1+2순위

34.5

23.1
17.8

13.9 9.7

영양을
고려해서

56.6

43.5
38.8

33.9

24.1

1+2순위

1+2순위

1+2순위

1+2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40.829.340.639.247.8

21.542.549.836.945.9

19.838.034.538.764.7

19.527.940.751.359.1

15.6

18.3

19.5

31.1

가격이

저렴해서

17.9

8.9

7.9

6.7

영양을

고려해서

11.8

21.7

14.7

8.8

맛이

있어서

20.6

28.1

14.9

18.3

습관상 자주

먹기 때문에

31.7

23.1

41.0

35.2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사과

딸기

감귤

오렌지

< 봄철 과일 주 구입 이유 >

구 입



70
- 70 -

계절별 주 구입 과일 – 여름

여름에 많이 먹는 과일은 복숭아와 포도

- 여름에는 복숭아와 포도를 많이 먹으며, 기타 응답으로 수박을 답한
비율도 높았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수도권에서는 복숭아, 지방광역시와 중소도시는 수박을 많이 먹는 비율이 높았다. 

◈ 주부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고소득층은 복숭아, 저소득층은 포도와 수박을 많이 먹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복숭아 포도

F value=.0000

F value=.00001

F value=.38087

<  여름철 주 구입 과일 >

수박

32.1 25.8

복숭아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사과포도 수박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복42.6 포28.6 수10.6

19.0 8.0

16.4 7.910.5

31.8 28.5 25.6

30.6 8.428.4

31.0 27.8 25.6

18.5 1.133.2

29.4

자두

자8.2

40.8

63.3

3.8

24.9

6.2

35.9

자두 바나나

2.9

2.0

30.5 5.1 6.6

10.7

7.8

9.3

26.7 10.823.9 33.9 4.7

40.8 5.628.4 17.3 8.0

34.7 6.8 8.433.9 16.2

참외오렌지

1순위 1+2순위

’05’02

55.7

기타

기9.9

57.0

35.7

20.3

5.7
8.8

1.8
4.3

31.3
27.8 26.2

5.7 1.9 1.5 1.1
3.0

39.6

26.4

9.2
1.2 1.1 6.4

56.7
61.3

23.2

6.7 3.4
7.8

11.3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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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과일 주 구입 이유

- 여름철에 해당 과일을 주로 구입하는 이유는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맛이 있기 때문이다. 

◈ 주로 구입하는 과일은 모두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복숭아는 저렴한 가격, 포도는 맛, 
자두는 습관상 자주 먹기 때문에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름철 과일 주 구입 이유 >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가격이
저렴해서

습관상
자주 먹기 때문에

맛이 있어서

1순위 1+2순위

42.8

19.6 18.7
12.9

4.9

영양을
고려해서

71.6

47.9

39.0

26.5

11.9

1+2순위

1+2순위

1+2순위

1+2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23.033.036.848.556.5

8.624.640.046.576.6

11.522.541.848.773.8

12.629.636.049.069.4

19.7

16.6

23.8

19.2

맛이

있어서

7.2

3.4

5.8

3.8

영양을

고려해서

20.8

13.1

9.3

12.5

습관상 자주

먹기 때문에

17.5

18.6

19.2

19.7

가격이

저렴해서

34.8

46.3

40.2

44.5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복숭아

포도

수박

자두

< 여름철 과일 주 구입 이유 >

구입 편리성과 맛 고려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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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주 구입 과일 – 가을

가을에 많이 먹는 과일은 사과와 단감

- 가을에 많이 먹는 과일은 사과, 단감이며 그 다음은 포도 > 배 > 감귤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수도권은 단감, 지방광역시는 사과, 중소도시는 포도를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50대 이상에서는 사과보다 단감을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간소득층에서 사과를 많이 먹으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단감을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사과 단감

F value=.0034

F value=.48881

F value=.071

<  가을철 주 구입 과일 > 

포도

35.6 35.1

사과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복숭아단감 바나나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사29.4 단30.9 포23.2

35.8 7.1

31.3 7.613.8

31.8 28.4 21.7

35.1 7.728.2

26.7 36.8 20.2

28.2 6.340.5

34.9

배

배8.6

15.5

38.0

10.0

24.4

9.0

18.0

포도 배

6.7

9.3

14.7 7.8 6.9

8.1

4.6

7.3

34.8 8.227.1 22.4 7.6

32.3 6.633.1 19.4 8.4

27.4 8.7 7.335.3 21.2

오렌지감귤

1순위 1+2순위

’05’02

기타

기8.0

7.1

32.1 31.5

20.9

7.9
2.7 1.8 1.7 0.9

53.1
56.3

32.0
35.3

7.3
2.7

6.5 2.4

49.4

38.3

21.0

31.9

7.3 7.1 6.2
3.8

39.1

15.6 12.5 10.6
3.6 4.3 1.9 1.0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73
- 73 -

가을철 과일 주 구입 이유

- 가을에 해당 과일을 주로 구입하는 이유는 쉽게 구할 수 있고 맛있기 때문이다.

◈ 주로 구입하는 과일은 모두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포도는 맛, 배는 습관, 
단감은 영양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을철 과일 주 구입 이유 >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가격이
저렴해서

습관상
자주 먹기 때문에

맛이 있어서

1순위 1+2순위

33.1 29.9

16.0 12.2
7.5

영양을
고려해서

60.1
56.6

33.3
26.3

19.3

1+2순위

1+2순위

1+2순위

1+2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18.927.630.954.961.7

18.626.030.258.160.6

23.526.832.354.459.7

15.623.435.460.662.2

27.8

31.9

29.8

30.6

맛이

있어서

7.8

6.4

8.5

6.9

영양을

고려해서

18.1

11.1

12.3

11.2

습관상 자주

먹기 때문에

12.5

16.3

13.4

16.2

가격이

저렴해서

33.0

32.5

35.7

33.5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사과

단감

포도

배

< 가을철 과일 주 구입 이유 >

구입 편리성과 맛 고려

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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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주 구입 과일 – 겨울

겨울에 많이 먹는 과일은 감귤과 사과

- 겨울에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은 감귤이며 그 다음은 사과 > 배 > 단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지방광역시와 중소도시에서 수도권에 비해 감귤을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 소득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저소득층에서 감귤을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감귤 사과

F value=.0000

F value=.19118

F value=.51901

<  가을철 주 구입 과일 >

배

52.5 29.2

감귤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바나나사과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감38.7 사32.8 배14.8

64.8 2.7

63.7 0.825.6

52.0 28.0 9.4

48.1 1.631.1

51.8 29.0 9.5

56.8 5.026.1

25.2

단감

단10.2

2.7

6.1

6.8

8.9

6.6

9.7

배 단감

4.5

3.9

9.4 5.5 3.4

3.7

10.3

3.1

51.6 2.831.5 9.3 4.8

48.6 4.028.0 7.3 12.1

50.1 8.6 2.027.4 11.9

오렌지

1순위 1+2순위

’05’02

기타

기3.4

2.5

48.5

23.4

6.1 7.8 4.1 2.1

73.6

34.3

14.0

23.2
17.5

7.8

51.0

29.3

9.3 7.5 1.5 0.9

72.4

62.4

26.6

18.6
10.8

4.8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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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과일 주 구입 이유

- 겨울에 해당 과일은 주로 구입하는 이유는 쉽게 구할 수 있고 맛있기 때문이다. 

◈ 주로 구입하는 과일은 대체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감귤은 맛, 단감은 영양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겨울철 과일 주 구입 이유 >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가격이
저렴해서

습관상
자주 먹기 때문에

맛이 있어서

과일류

1순위 1+2순위

31.0

19.8 17.8 16.3
13.1

영양을
고려해서

53.2
46.6

36.3 34.7

25.5

1+2순위

1+2순위

1+2순위

1+2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1순위

39.231.838.342.143.7

22.231.446.250.044.3

31.828.536.549.649.6

21.538.734.644.158.1

14.6

21.4

21.6

18.4

맛이

있어서

25.0

7.9

13.3

12.7

영양을

고려해서

13.5

16.0

17.9

16.2

가격이

저렴해서

23.9

22.5

17.2

16.4

습관상 자주

먹기 때문에

18.3

29.5

28.6

34.6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감귤

사과

배

단감

< 겨울철 과일 주 구입 이유 >

구입 편리성과 맛 고려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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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품목별 구입 경험 - 사과

사과는 9~2월에 꾸준히 구입

- 사과는 9월부터 2월까지 꾸준하게 소비된다.

< 최근 1년 사과 구입 경험 >

(n1000,%)

66.8

31.4

8.8 9.8

69.0
74.3

구입
99.0%

비구입
1.0%

< 월별 사과 구입 경험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n1000,%)

11.3

57.1 55.4
40.9

12.6 15.8

45.0

33.9 30.2
46.4

37.4 36.2

36.3

6.3 10.3 10.6

28.8 26.4

7.3 2.6 4.0 2.1
21.2 21.5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21개 이상

10~20개

6-10개

1-5개

8.6
33.5 32.3 39.1

9.7 7.6
14.3

38.2 40.2
39.4

22.3 19.7

32.1

19.1 17.0 13.5

25.2 26.1

28.7

5.7 4.6 5.4

23.9 31.2

16.2
3.4 5.9 2.6

18.9 15.4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 사과 구입량 >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구입자 기준)

(구입자 기준)

< 사과 구입 빈도 >

◈ 사과가 주로 소비되는 9~2월 사이의 1회 구입량 및 빈도를 보면
6~20개씩 월 2~3회 정도 구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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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구입 경험 - 배

배는 9~12월에 많이 구입

- 배는 9~12월에 가장 많이 소비되며 3월부터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배는 제수용으로 주로 소비되며 평상시에는 소비가 적어, 제수용으로 쓰이면서도 평상시

소비가 많은 사과와 대조된다. 

< 최근 1년 배 구입 경험 >

(n1000,%)

38.3

10.4
4.1 4.4

58.5 55.5
구입

95.0%
비구입
5.0%

< 월별 배 구입 경험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n1000,%)

35.5 40.4 40.1 31.0 21.5 21.0

42.5 40.2 43.2
36.3

44.5 51.0

14.2 13.9 9.3
17.2 25.0 19.7

7.8 5.4 7.5 15.4 9.0 8.2

12.6

52.5 46.0

9.2 16.5 13.7

22.8

33.9
29.5

18.2

31.0 28.6

49.0

11.5
21.3

52.6

43.5 47.7

15.5
3.2

19.9
9.0 10.02.1

< 배 구입량 >

< 배 구입 빈도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11개 이상

6-10개

4-5개

1-3개

5회 이상

3-4회

2회

1회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구입자 기준)

(구입자 기준)

◈ 배는 4~5개씩 월 2회 정도 구입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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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구입 경험 - 감귤

11~2월에 많이 구입

- 감귤은 11~2월 겨울에 집중적으로 소비된다.

< 최근 1년 감귤 구입 경험 >

(n1000,%)

63.7

19.1

1.5 2.3

29.9

80.0

구입
97.6%

비구입
2.4%

< 월별 감귤 구입 경험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n1000,%)

11.0
31.4

54.8
67.6

35.8
12.8

35.0

39.8

23.4
16.1

36.7

30.7

34.8

21.1 6.7
10.8 24.1

33.5

19.1
7.8 15.1 5.5 3.4

23.0

12.2 13.2

66.8 58.1

6.5 9.4

18.7 12.8

18.0 25.8

12.8
23.0

16.1
9.8

15.1

9.8

14.3

14.1
15.2

15.1

12.3

15.8

38.9 49.0

0.9

58.6
37.5

< 감귤 구입량 >

< 감귤 구입 빈도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51개 이상

21-50개

11-20개

1-10개

5회 이상

3회

2회

1회

4회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구입자 기준)

(구입자 기준)

◈ 감귤 소비가 많은 11~2월에는 20개 이상씩 월 5회 이상 구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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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구입 경험 - 복숭아

복숭아는 7~8월에 많이 구입

- 복숭아 소비는 5월부터 증가해 7~8월에 집중적으로 소비된 후 9월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최근 1년 복숭아 구입 경험 >

(n1000,%)

0.2 2.0

29.3

74.7

21.2

0.2

구입
89.8%

비구입
11.2%

< 월별 복숭아 구입 경험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n1000,%)

69.0 62.9 63.9
52.3 58.8

100.0

31.0 37.1 31.8
36.0

33.8

4.4 11.7 7.4

90.6

65.3

23.1 18.2 20.9

100.0

9.4

28.4

16.9 23.9 15.5

6.4

60.0 57.0 63.6

< 복숭아 구입량 >

< 복숭아 구입 빈도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3회 이상

2회

1회

11개 이상

5-10개

1-5개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구입자 기준)

(구입자 기준)

◈ 복숭아는 많이 구입하는 시기에 1~10개씩 월 3회 이상 구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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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구입 경험 - 포도

포도는 7~10월에 많이 구입

- 포도는 7~8월에 가장 많이 소비한 후 가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최근 1년 포도 구입 경험 >

(n1000,%)

0.1 0.1
6.8

79.6

54.7

5.2

구입
97.6%

비구입
2.4%

< 월별 포도 구입 경험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n1000,%)

100.0 100.0

46.5 42.8
54.1

88.1

35.4
29.7

28.3

11.9
4.3 14.9

10.3
13.8 5.28.8

46.8

82.3

34.9

4.4 7.4 12.1

43.1

17.7

31.6

15.3 13.4

53.8

12.6

20.1 15.2

13.4

10.1
20.8

60.1 64.0

20.8

< 포도 구입량 >

< 포도 구입 빈도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1회

2회

3회
4회 이상

1-5송이

20송이 이상
16-20송이
11-15송이
5-10송이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구입자 기준)

(구입자 기준)

3.8 2.1

◈ 포도 소비가 많은 7~10월에는 1~5송이씩 월 4회 이상 구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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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구입 경험 - 단감

단감은 9~12월에 많이 구입

- 단감 소비는 9~10월에 집중되다 12월 이후 감소, 3월부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 최근 1년 단감 구입 경험 >

(n1000,%)

14.2

1.2 0.5 2.4

73.8

45.3구입
90.5%

비구입
9.5%

< 월별 단감 구입 경험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n1000,%)

54.9
45.2

100.0

47.2 38.5 38.5

39.9
46.8 45.1

43.2 46.6

8.0 3.5
2.2 1.3

4.3
9.9 8.9
6.2 4.64.3

0.9

30.3
46.7

70.4

41.5

7.9 9.5

49.9
27.6

4.3

34.2

16.1 9.3

12.1 25.6 25.3 18.8

13.3 17.8

4.6 5.4

18.5 23.8

44.2 39.5

3.2

< 단감 구입량 >

< 단감 구입 빈도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1-5개

6-10개

11-15개

16-20개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구입자 기준)

(구입자 기준)

◈ 단감이 많이 소비되는 시기에는 6~10개씩 월 5회 이상 구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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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구입 경험 - 자두

자두는 5 ~8월에 많이 구입

- 자두를 최근 1년간 구입해 본 경험은 72.2%로 다른 과일류보다는 낮았으며,
7~8월에 가장 많이 소비한다.

< 최근 1년 자두 구입 경험 >

(n1000,%)

0.4
7.7

28.7

46.5

2.9 1.0

구입
72.2%

비구입
27.8%

< 월별 자두 구입 경험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n1000,%)

18.5 21.3 16.0
32.4

63.171.8
48.8 52.9 59.3

57.8

26.5
28.2 27.8 19.9 20.6

9.8 10.44.9 5.8 4.1

39.7

1.2 1.1

49.5
63.171.8

41.2
45.9 26.5

28.2 13.3

19.3 19.6

10.45.8

75.1 73.0

4.6

4.5 6.2

< 자두 구입량 >

< 자두 구입 빈도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2회

3회

6-10개

4회 이상

1-5개

11-20개

20개 이상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구입자 기준)

(구입자 기준)

◈ 자두는 5~8월에 6~10개씩 월 4회 이상 구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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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구입 경험 - 참다래

참다래는 연중 꾸준히 소비

- 최근 1년간 참다래 구입 경험은 62.2%로 나타났으며, 연중 고른 소비 경향을 보였다.

< 최근 1년 참다래 구입 경험 >

(n1000,%)

11.3
17.4 21.5 17.8 18.8

11.6

구입
62.2%

비구입
37.8%

< 월별 참다래 구입 경험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n1000,%)

39.2 46.9 42.7 39.1 44.3 49.2

57.3 46.9 51.4 51.9 47.4
48.1

3.5 6.3 5.9 9.0 8.3 2.7

1.2 1.3 1.2 3.1 4.3 2.3
19.3 21.5 17.0 14.2 14.115.1
9.3 13.0 10.7 12.5 16.9

78.2 70.1 64.4 69.1 69.0 66.7

5.5

< 참다래 구입량 >

< 참다래 구입 빈도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4회 이상

1-5개

1회

2회

3회

6-10개

11개 이상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구입자 기준)

(구입자 기준)

◈ 참다래는 6~10개씩 월 4회 이상 구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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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구입 경험 – 오렌지

오렌지는 11~6월에 많이 구입

- 오렌지 구입 경험은 86.5%로 수입 과일 중 높은 편에 속하며,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소비를 보인다.

< 최근 1년 오렌지 구입 경험 >

(n1000,%)

31.0
37.3

20.2

7.6 12.1
23.0

구입
86.5%

비구입
13.5%

< 월별 오렌지 구입 경험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n1000,%)

56.5 61.0 65.3 63.4
74.0

60.3

38.1 34.5 29.2 34.6
26.0

35.6

5.3 4.5 5.5 2.0 4.1

0.9 1.8 1.0

92.5

1.6
21.4 17.1 12.3 8.1 14.8

77.7 81.2 86.7 91.9 83.7

7.2
0.3

< 오렌지 구입량 >

< 오렌지 구입 빈도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1회

1-5개

2회

3회 이상

6-10개

11개 이상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구입자 기준)

(구입자 기준)

◈ 오렌지는 1~5개씩 월 3회 이상 꾸준히 소비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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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구입 경험 - 바나나

바나나는 연중 꾸준히 소비함

- 바나나를 최근 1년간 구입한 경험은 89.4% 로 수입 과일류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절 따라 큰 차이 없이 꾸준히 소비되는 품목이다.

< 최근 1년 바나나 구입 경험 >

(n1000,%)

26.6

42.3
33.5

25.4
32.0

27.5

구입
89.4%

비구입
10.6%

< 월별 바나나 구입 경험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n1000,%)

55.6 49.7 54.6 59.5 55.5 55.1

32.4 34.0 32.0 29.5 32.3 29.5

9.5 13.4 11.6 9.4 11.6 15.3
2.4 2.9 1.8 1.7 0.7 0.1

19.8 21.7 21.2 20.4 18.7 20.0

73.5 69.6 66.2 73.2 72.7 74.2

6.8 8.7 12.6 6.4 8.6 5.8

< 바나나 구입량 >

< 바나나 구입 빈도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1손

1-2회

3-4회

5회 이상

2손

3손
4손 이상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구입자 기준)

(구입자 기준)

◈ 바나나는 1손씩 월 3~4회 구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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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구입 경험 - 파인애플

파인애플 구입 경험은 낮은 수준

- 파인애플을 최근 1년간 구입한 경험은 35.6%로 다른 과일류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월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5~8월에 다소 소비가 많았다.

< 최근 1년 파인애플 구입 경험 >

(n1000,%)

7.0
12.5

20.5 23.5
15.8

11.1

구입
35.6%비구입

64.4%

< 월별 파인애플 구입 경험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n1000,%)

68.2
81.9 89.2

74.6
94.1

79.1

23.6
15.9 6.1

19.7
5.9

13.9
8.2 2.2 4.7 5.7 7.0

88.6

60.5 63.6 71.6 82.0
70.1

8.7

30.9 27.6 16.9
18.0

26.9

2.7 8.6 8.8 11.5 3.0

< 파인애플 구입량 >

< 파인애플 구입 빈도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1개

1회

2회
3회 이상

2개

3개 이상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구입자 기준)

(구입자 기준)

◈ 파인애플은 1개씩 월 1회 정도 구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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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입 경험 수입 과일 종류

바나나와 오렌지의 구입 경험이 높게 형성

- 수입 과일 중 바나나와 오렌지를 구입해 본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참다래 > 파인애플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바나나

◈ 수도권에서 품목별 구입 경험이 높았으며, 30~40대 주부 가정과 고소득층에서
수입 과일 구입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 구입 경험 수입 과일 종류 > 

[ Base 기준 : 과일 구입 경험자 1,000명, %]

88.7

오렌지 참다래 파인애플 레몬 자몽 메론 망고 포도

84.9

48.1

27.9

11.0
5.6

0.9 0.4 0.3

바나나

오렌지

참다래

파인애플

레몬

자몽

94.0

83.8

74.3

85.4

84.9

80.3

53.7

44.0

27.8

29.8

27.0

17.1

16.6

5.0

2.2

8.7

2.4

1.1

84.8

92.6
90.5

84.1

84.8
89.1

32.6

86.0
78.0

50.3
54.6

36.7
49.1

26.2
32.4

20.5

17.0

8.0
11.1

9.9

5.1
7.7

2.8

6.7

83.2

87.7
89.9
91.8

83.3
83.1

17.0

88.2
84.8

27.8
43.2

56.1
57.3

31.7
27.8

27.7

0.2

16.3
10.2

10.0

10.7
3.5

6.1

0

광역시

중소도시

20대후반

30대

40대

50대이상

2천 미만

2천~3천

3천-4천

4천 이상

< 연령별 >< 권역별 > < 연소득 >

바나나

오렌지

참다래

파인애플

레몬

자몽

바나나

오렌지

참다래

파인애플

레몬

자몽

수입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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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 구입 수입 과일

주로 구입하는 과일은 바나나와 오렌지

- 주로 구입하는 수입 과일은 바나나와 오렌지이며, ’02년에 비해 바나나 구입은 증가하고

오렌지 구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1+2순위

바나나 파인애플 메론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도시 규모가 클수록 바나나를,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오렌지를 구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30대에서만 바나나보다 오렌지를 구입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고소득층에서는 바나나, 저소득층에서는 오렌지를 주로 구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 1순위 기준> 바나나 오렌지 참다래 기타

< 주 구입 수입 과일 > 

F value=.0000

F value=.19571

[ Base 기준 : 수입 과일 구입자 973명, %]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오렌지 참다래

F value=.55883

망고레몬 자몽

46.5

84.8

기
1.8바52.5

43.0

8.1 1.7 0.3 0.2 0.1 0.1

78.6

20.1

3.9 2.5 0.7 0.5

오34.4 참11.3

3.640.2 52.3 3.8

33.4 59.5 7.1

3.545.5 41.8 8.8

1.943.4 44.1 10.7

1.747.9 43.9 6.5

3.149.5 41.4 5.9

1.235.8 57.7 5.3

2.943.4 45.3 8.4

2.351.7 38.4 7.6

2.051.0 37.6 9.4

35.0

54.3

3.0 1.5 1.6 0.8’05’02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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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입 과일 구입 이유

맛있고 저렴해서 수입 과일 구입

- ’02년에 비해 맛과 가격 때문에 수입 과일을 구입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구입 편리성과

대체 국산 과일 부재 때문에 구입하는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 과일이 단순히 국산 과일 대체품으로 인식되지 않고 맛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국내산 과일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1순위 1+2순위

맛이 있어서 계절적인
기호가 맞아서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맛이 수입 과일의 구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 중산층에서 맛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 1순위 기준>
맛 가격 계절적 기호 구입용이

< 수입 과일 구입 이유 > 

F value=.01007

F value=.08774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가격이 저렴해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F value=.26386

대체할 만한
국산 과일이 없어서

기타

48.4

69.6

기
2.1맛46.4 가31.6 계12.7

[ Base 기준 : ’02년 전체 1,000명, ’05년 수입 과일 구입자 973명, %]

28.1

10.4 8.9 2.6 1.5

54.8

25.4

35.1

7.7 6.8

기타

구
7.2

7.049.4 23.6 8.1 11.8

4.859.4 25.5 5.6 4.8

4.546.5 29.3 14.7 4.9

5.451.0 26.3 9.9 7.4

3.748.9 26.7 8.2 12.7

3.145.5 31.2 10.9 9.3

3.740.5 35.0 8.4 12.5

4.250.5 27.2 8.8 9.5

4.750.3 23.8 15.6 5.6

4.344.3 33.0 7.7 10.8

36.9

16.015.8
12.7 13.0

3.0’05’02

수입과일



92
- 92 -

라. 수입 과일 대체 품목 - 오렌지

오렌지의 대체 과일은 감귤

- 오렌지가 없을 경우 감귤을 산다고 밝힌 소비자는 58.2%로 오렌지와 감귤은 서로 대체
품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지방광역시에서 오렌지 대체 과일로 감귤을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주부 연령이 낮을수록 오렌지의 대체 과일로 감귤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 소득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감귤 사과

F value=.0000

F value=.16513

F value=.09627

< 오렌지 대체 품목 >

배

60.7 17.0

감귤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사과 배 바나나

58.2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감53.7 사19.6 배10.7

65.3 4.6

49.8 4.519.1

59.9 17.3 8.4

58.4 1.920.4

54.0 21.4 7.8

52.8 9.125.3

18.4

기타

기14.1

4.2

9.1

12.4

5.6

11.1

7.3

복숭아 참다래

없1.7

7.5

17.4

11.1 7.7 3.5

1.9

13.6

5.7

5.6

54.2 3.322.2 8.1 12.0

자두 단감

19.1

7.9

2.1 2.1 2.0 1.7 1.1

없음

64.9 12.7 8.0 12.7 1.5

60.4 17.9 7.7 11.9 1.9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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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일 대체 품목 - 바나나

바나나의 대체 과일은 사과와 배

- 바나나의 대체 과일로 사과를 인식하는 소비자가 2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배 > 감귤 > 복숭아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는 바나나 대신 사과를 구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에서는 바나나 대신 배를 구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40대 주부를 제외하고는 배보다는 사과를
바나나의 대체품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고소득층에서는 사과, 저소득층에서는 배를 바나나의 대체품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사과 배

F value=.00694

F value=.05496

F value=.48637

< 바나나 대체 품목 >

감귤

22.3 17.0

사과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배 감귤 복숭아

21.2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사18.8 배16.9 감11.4

25.4 24.9

13.5 31.618.4

23.5 17.5 12.3

17.7 26.019.5

21.3 17.8 11.6

16.3 26.025.1

19.4

복숭아

복14.3

11.9

15.5

8.3

13.2

12.5

11.7

단감 참다래

기타

기29.4

7.6

9.4

9.1 13.6 26.0

30.9

12.1

26.0

5.5

22.8 26.019.6 13.5 9.1

오렌지 없음

18.1

11.9

11.2

10.1 8.4 5.2

10.1

없음

없9.3

10.9

11.4

11.8

7.4

11.5

10.7

15.4

9.1

18.9 14.2 10.3 14.8 32.8 8.9

23.1 16.5 10.3 14.0 24.4 11.5

수입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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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일 대체 품목 - 파인애플

파인애플의 대체 과일은 다양

- 파인애플을 대체하는 과일로 감귤을 인지하는 소비자가 19.8%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포도 > 사과 > 복숭아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수도권은 포도, 지방광역시는 사과를 파인애플의 대체 과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40대 주부가 파인애플의 대체 과일로 감귤을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고소득층은 감귤을, 저소득층은 사과를 파인애플의 대체 과일로 인식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감귤 포도

F value=.00195

F value=.52430

F value=.08466

< 파인애플 대체 품목 >

사과

13.0 14.9

감귤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포도 사과 복숭아

19.8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감20.1 포13.4 사7.5

20.4 30.2

13.4 43.911.7

21.4 10.6 12.5

23.5 33.111.9

18.2 12.9 12.3

17.9 32.211.1

10.8

복숭아

복12.1

17.0

8.6

9.9

7.3

11.2

14.0

배 바나나

기타

기36.7

7.7

11.0

15.2 7.8 40.0

34.8

11.3

31.4

8.2

17.6 36.312.3 13.1 10.8

오렌지 없음

12.2 11.5
10.2

9.3
6.8 6.2

11.8

없음

없10.2

13.7

12.1

9.1

10.5

12.9

14.1

16.7

10.1

24.2 13.8 8.4 8.3 35.2 10.1

19.6 10.3 10.8 12.8 30.5 16.0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95
- 95 -

수입 과일 대체 품목 - 레몬

레몬의 대체 과일은 감귤

- 레몬의 대체 과일은 감귤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포도 > 복숭아 > 사과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레몬의 대체 과일은 감귤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레몬의 대체 과일로 감귤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저소득층에서 레몬의 대체 과일로 감귤을 인식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감귤 포도

F value=.11527

F value=.05553

F value=.07788

< 레몬 대체 품목 >

복숭아

22.9 9.3

감귤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포도 복숭아 사과

26.0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감26.4 포12.1 복10.5

26.4 27.6

20.1 40.59.8

25.5 12.1 9.3

27.0 27.09.0

27.7 16.9 8.7

16.7 33.313.0

12.0

사과

사8.2

10.1

8.9

6.9

10.9

6.3

12.9

오렌지 배

기타

기28.8

10.1

8.8

13.2 13.2 30.1

34.1

11.4

24.5

8.7

25.6 28.213.5 9.3 11.3

바나나 없음

11.9
10.2

9.0
7.5

4.7 3.9

13.7

없음

없13.7

14.0

11.7

11.3

12.1

14.9

15.8

15.4

12.1

29.8 8.7 11.2 8.4 30.3 11.6

25.9 12.5 9.8 4.7 27.6 19.5

수입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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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일 대체 품목 - 자몽

자몽의 대체 과일은 감귤과 단감

- 자몽의 대체 과일로 감귤과 단감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사과 > 배 > 포도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감귤과 단감, 클수록 사과와 배를 자몽의 대체 과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20대는 사과, 30대 이상에서는 감귤을 자몽의
대체 과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소득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배를 자몽의 대체 과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감귤 단감

F value=.00044

F value=.05578

F value=.16651

< 자몽 대체 품목 >

사과

15.1 14.8

감귤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단감 사과 배

16.5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감13.9 단15.3 사12.6

19.2 37.2

20.9 38.214.3

18.5 14.5 11.2

14.1 37.313.3

17.4 14.1 13.2

18.1 34.915.4

12.6

배

배11.9

10.8

8.7

4.7

8.6

10.5

11.8

포도 복숭아

기타

기31.8

6.1

2.8

15.4 12.4 31.7

38.5

10.3

27.9

2.7

16.4 33.716.1 11.9 8.7

자두 없음

14.1
11.7

8.9
7.1 6.8

4.5

14.4

없음

없14.6

13.9

15.1

10.6

12.7

16.5

16.7

17.1

13.2

16.6 11.0 10.4 9.1 40.0 13.0

15.8 13.3 12.8 12.3 27.8 18.0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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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 구입 과일 가공품

과일 가공품 중 음료수를 주로 구입

- 과일 가공품 중 음료수를 가장 많이 구입하며, 잼과 통조림은 구입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지방광역시에서 음료수 구입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주부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소득이 낮을수록 음료수를, 소득이 높을수록 잼을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음료수 잼 통조림

F value=.0000

F value=.30552

F value=.08522

< 주 구입 과일 가공품 > 

향신/조미료 과자 술

63.5 21.2 12.4
0.8
1.1
1.1

음료수

63.9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잼 통조림 술향신/조미료 과자

21.2

10.3
2.1 1.4 1.2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55.5 22.8 15.0 3.4 1.7 1.7

76.2 18.8 4.1
0.5
0.2
0.2

53.8 23.0 11.2 2.0 6.6 3.5

64.4 21.8 9.4 1.2
1.9
1.2

62.6 22.2 11.7 1.8 1.7

64.9 19.1 8.4 4.5 0.4
2.7

68.3 18.8 9.0 2.5 0.6
0.8

64.6 20.3 2.3 1.0
1.6

63.8 22.4

10.1

8.3 3.0 1.2
1.3

60.0 22.5 14.3 2.9 0.2

과일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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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향후 구입 의향 과일 가공품

과일 음료수를 구입할 의향이 높음

- 과일 가공품으로 음료수와 잼 구입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구입 경험 대비
향후 구입 의향은 품목별로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는 가공품도 음료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 중소도시, 50대 이상에서 가공품으로 음료수를 구입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광역시의 주부가 과일 음료를 구입할 의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음료수

< 향후 구입 의향 과일 가공품 >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잼 통조림 술 향신/조미료 과자

63.8

46.0

30.4

12.6 12.4
8.7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20대후반 30대 40대 50대이상 2천↓ 2~3천 3~4천 4천↑

권역별

수도권

연소득별연령별

< 응답자 특성별 구입 경험 과일 가공품 비율 > 

53.2

49.5

39.7

79.6

41.7

19.6

48.8

45.0

23.7

62.5

46.2

23.3

61.8

49.6

33.8

63.4

48.4

32.0

67.7

38.3

29.2

63.8

35.9

21.2

66.5

44.7

33.0

63.6

51.5

29.8

57.7

45.9

29.6

음료수 잼 통조림�� X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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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생산지 및 Brand 참고

< 생산지 및 Brand 참고 수준 >

- 소비자의 52.9%가 과일 구입 시 생산지 및 Brand를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지방광역시와 중소도시보다 수도권에서 과일을 구입할 때 생산지와 Brand를 참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소득이 높을수록 생산지 및 Brand를 참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02년) (’05년)

(n1000,%) (n1000,%)

참고 53.0

참고하지 않음조금 참고

6.7

F value=.0000

F value=.4385

F value=.0003

가. 과일 구입 시 생산지 및 Brand 참고 수준

보통 37.1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3.53

5점 척도 평균

많이 참고 보통

34.744.913.7

13.240.440.06.4

14.936.040.58.5

3.65

3.39

3.40

11.638.939.89.7

11.734.243.810.3

9.136.240.614.1

7.140.845.46.6

3.47

3.52

3.59

3.51

18.534.742.54.3

9.841.240.38.6

7.237.545.69.7

9.827.943.918.4

3.31

3.47

3.58

3.71

조금 참고 42.6  

많이 참고 10.3

참고하지 않음 9.9

� ’02년은 4점 척도, ’05년은 5점 척도로
정확한 비교는 어려운 데이터임

참고하지 않음 30.2

조금 참고 43.8  

많이 참고 24.6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과일류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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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호 품종 - 사과

선호하는 사과 품종은 후지(부사)

- ’02년에 비해 쓰가루와 홍로를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후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품종이 없다는 응답은 크게 감소했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모든 지역에서 후지를 가장 선호하나, 수도권은 홍로, 중소도시에서는 쓰가루를
선호하는 비율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20대 후반은 쓰가루, 40대는 홍로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소득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후지(부사) 쓰가루(아오리) 홍로

F value=.00818

F value=.72598

F value=.31909

< 선호 사과 품종 >

기타

76.2 16.1 7.4 0.2

후지(부사)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쓰가루(아오리) 홍로 조나골드 없다

74.2

14.0
10.9

0.8 0.2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부69.7 쓰17.2 홍12.2 기0.9

80.7 9.0 9.3

69.7 19.9 9.7 0.8

72.8 15.3 11.1 0.7

73.7 10.5 14.3 1.5

75.2 14.8 9.0 1.0

74.7 12.1 12.7 0.4

74.9 13.5 1.5

70.8 17.2

10.1

11.2 0.8

77.3 11.3 11.4

1.0

75.6

9.2
3.8 0.8

10.8

’05’02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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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품종 - 배

선호하는 배 품종은 신고

- 가장 선호하는 배 품종은 신고가 72.7%로 나타났으며,그 다음은 황금배 21.2%로
차이가 매우 컸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지방광역시에서 황금배를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40대에서 황금배를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소득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신고 황금배

F value=.00127

F value=.60929

F value=.20653

< 선호 배 품종 >

기타

75.1 21.7 3.1

신고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황금배 장수 장십랑 감로

72.7

21.2

1.9 1.4 1.2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신74.9 황18.0 기7.2

69.3 26.8

76.4 12.2 11.4

75.2 18.8 6.0

68.2 24.8 7.0

72.9 20.0 7.1

68.3 23.7 8.0

75.2 21.3

68.9 21.6

3.3

9.6

74.5 19.3 6.2

3.9

0.5 0.2 0.3

추황 풍수 기타

69.6

13.1

0.4 1.2 0.6 0.5’05’02

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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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품종 - 감귤

선호하는 감귤 품종은 한라봉

- 가장 선호하는 귤 품종은 한라봉이며, 그 다음은 온주밀감 > 금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지방광역시에서 한라봉과 금감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주부 연령이 낮을수록 한라봉을 선호하며, 30대는 온주밀감, 50대 이상은 금감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중산층에서 한라봉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한라봉 온주밀감

F value=.0000

F value=.22192

F value=.4366

< 선호 감귤 품종 >

금감

44.5 22.5 22.5

한라봉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온주밀감 금감 쳥견

42.0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한37.8 온35.5 금16.8

47.6 18.2

40.7 28.3 23.5

44.4 31.6 16.1

40.4 27.1 21.2

38.8 27.9 24.9

38.5 29.4 24.0

42.9 25.3

43.3 30.1

23.7

9.9

39.4

16.6

17.9

25.3

진지향 백록향 조생종

27.9

20.7

4.0
0.9 0.2 0.1

기타

기10.0

8.9

7.4

10.4

7.8

11.3

8.3

8.1

8.0

30.4 12.3

25.7

20.8 22.5

1.5 1.0’05’02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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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품종 - 복숭아

선호하는 복숭아 품종은 황도

- 가장 선호하는 복숭아 품종은 황도이고 그 다음은 천도 > 백도 순으로 나타났다.  
- 복숭아의 품종은 수십 가지가 있으나, 일반 소비자는 과육의 특성에 따라 크게

황도, 백도, 천도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도시 규모가 클수록 황도, 작을수록 천도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광역시에서
백도를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20대 후반은 천도, 40대는 황도, 50대 이상은 백도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소득이 높을수록 황도를, 낮을수록 천도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황도 천도

F value=.00199

F value=.05685

F value=.03692

< 선호 복숭아 품종 >

백도

46.0 32.6 19.0

황도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천도 백도 엘바트

45.5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황48.9 천27.9 백16.1

41.9 28.3

40.2 41.7 11.2

46.8 31.7 16.5

49.0 23.4 19.6

39.4 28.9 25.5

41.4 33.0 16.0

42.6 32.4

48.5 25.2

20.1

7.5

50.0

18.9

23.1

26.1

유명 천중도 미백

28.9

기타

기7.0

3.7

6.9

2.4

5.0

7.9

6.3

9.5

4.9

23.9 3.1

창방

19.9

1.9 1.3 1.0 0.6 0.5

� ’02년은 제시한 품종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에서 제외

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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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품종 - 포도

선호하는 포도의 품종은 거봉

- 가장 선호하는 포도 품종은 거봉이고 그 다음은 캠벨얼리 > 머루 포도 순으로
나타났다. 

- ’02년과 비교할 때 거봉과 머루포도를 선호하는 소비자는 증가한 반면 캠벨얼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는 감소했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권역별 모두 거봉을 가장 선호하였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머루포도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주부 연령이 낮을수록 거봉, 높을수록 머루포도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소득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거봉 캠벨얼리

F value=.00487

F value=.06259

F value=.54641

< 선호 포도 품종 >

머루포도

52.4 25.2 22.4

거봉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캠벨얼리 머루포도 기타

49.4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거45.4 캠24.0 머30.1

54.2 27.8

51.9 28.2 19.3

52.7 24.5 22.4

46.1 29.1 24.4

46.7 24.3 28.4

48.3 24.2 26.5

54.7 21.1

44.7 32.7

23.6

44.0

22.6

27.9

17.8

기타

기0.4

0.2

0.7

0.5

0.3

0.6

1.0

0.6

27.8 0.2

25.8 24.4

0.4’05’02

40.4

37.5

1.5 1.3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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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품종 - 단감

선호하는 단감 품종은 부유

- 가장 선호하는 단감 품종은 부유이고 그 다음은 차량 > 서촌조생 순으로 나타났다. 
- ’02년에 비하면 선호 품종이 없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했으나, 소비자들이 단감의 품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모든 권역에서 부유를 가장 선호하였고 지방광역시는 서촌조생, 중소도시는 차량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20대 후반과 50대 이상 주부가 부유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30~40대에서는 선호하는 품종이 없다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 소득이 낮을수록 부유와 서촌조생을, 높을수록 차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부유 차량

F value=.0000

F value=.12272

F value=.11325

< 선호 단감 품종 >

서촌조생

44.1 17.6

부유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차량 서촌조생 이두

37.0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부35.5 차24.8 서11.3

38.7 29.6

38.9 17.327.4

36.5 19.2 10.7

29.8 29.419.5

41.0 18.1 14.9

41.7 22.514.0

9.7

기타

기2.7

16.4

11.4

4.0

16.8

4.1

17.0

18.8
13.4

3.6
0.5

26.8

진성 없음

없음

없25.7

5.6

4.9

10.9 3.2 24.1

29.7

4.0

21.8

4.8

40.1 24.716.7 13.9 4.6

34.4 26.422.2 12.7 4.4

31.2 1.7 34.520.8 11.7

과일류

’05’02

18.9

3.8
6.9

3.3

67.1

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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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품종 - 자두

선호하는 자두의 품종은 포모사

- 자두의 품종으로는 포모사를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은 대석중생 > 대석조생 순으로
나타났다. 

- ’02년에 비해 선호품종이 없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했으나, 자두의 품종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포모사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선호하는 자두의 품종이 없다는 비율은 30~4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소득이 높을수록 선호하는 자두 품종이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포모사 대석중생

F value=.00392

F value=.29554

F value=.54062

< 선호 자두 품종 >

대석조생

36.4 18.8

포모사

[ Base 기준 : 전체 1,000명, %]

대석중생 대석조생 산타로사

35.0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포33.3 중23.6 조10.3

35.6 35.5

45.5 21.215.8

30.9 19.0 12.3

36.3 33.616.2

37.9 19.5 14.7

34.9 26.919.3

11.9

기타

기4.7

14.1

15.1

3.5

10.6

1.7

18.8

12.1

뷰우티 홍무사

없음

없29.2

3.0

2.3

10.6 5.0 29.2

34.3

3.4

26.2

35.4 30.318.2 13.2 2.8

32.4 31.720.5 11.2 4.2

37.8 4.7 35.314.6 7.6

없음

1.9 1.2 0.2

31.3

18.3
21.1

4.3 3.4 0.6 0.6

69.9

’05’02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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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의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높은 편

< 사과 Brand  인지도 >

- 사과의 생산지 인지도는 83.3%로 ’02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Brand 를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0.7%였으나 생산지나 품종을 Brand 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Brand 인지도는 7.9%로 나타났으며, 사과의 Brand 인지도가 조사한 과일류 중 가장 높았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지방광역시에서 생산지와 Brand를 모두 인지하는 비율과 모두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지 인지도가 다소 낮았다.   

◈ 소득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02년) (’05년)

(n1000,%) (n1000,%)

생산지/Brand 인지

2.8

F value=.0000

F value=.9625

F value=.16003

다. Brand 인지도 (비보조) - 사과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모두 비인지생산지 X, Brand O

82.3 14.9

13.3 66.8 2.5 17.4

88.8 11.2

6.1 75.7 1.2 17.0

8.1 75.5 1.0 15.4

5.2 78.7 1.1 15.0

7.9 75.3 0.8 16.0

7.3 72.5 1.1 19.1

8.8 76.5 1.6 13.0

4.0 77.5 0.4 18.2

6.6 76.2 0.5 16.7

비인지 67.3

Brand  O
생산지 X

1.0

모두 인지 3.6

◈ 주부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rand   X
생산지 O

28.1

15.7

생산지O, Brand X

76.4

1.0

6.9

대표 인식 생산지 (n833,%)

대구 32.2
충주 11.0
예산 10.5 
청송 8.4
안동 7.8
밀양 5.5

대표 인식 Brand (n79,%)

얼음골 사과 76.3
홍성능금 8.1
안동사과 5.8
거창찬이슬 1.6
죽령사과 1.6

대표 인식 생산지 (n317,%)

대구 42.5
예산 8.8
밀양 7.2
문경 5.5
의령 5.3
충주 4.6

대표 인식 Brand (n46,%)

얼음골 사과 53.6
문경사과 13.0
예산사과 7.4
영천사과 6.5
충주사과 4.3

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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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높은 편

< 배 Brand  인지도 >

- 배의 생산지와 Brand를 모두 인지하는 비율이 6.5%가 되는 등 ’02년에 비해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가 크게 증가했으며, Brand를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0.8% 였으나
생산지나 품종을 Brand로 잘못 인식한 경우가 많아 실제 Brand 인지도는 7.0%로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지방광역시에서 생산지와 Brand를 모두 인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에서 생산지와 Brand를 모두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 고소득층에서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02년) (’05년)

(n1000,%) (n1000,%)

생산지/ Brand 인지

2.1

F value=.0000

F value=.30930

F value=.00350

Brand 인지도 (비보조) - 배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모두 비인지생산지X, Brand O

87.7 0.9 9.3

12.5 75.7 11.8

4.5 67.5 0.4 27.6

10.9 77.7 11.5

5.4 83.1 0.9 10.6

7.3 80.4 0.5 11.8

4.1 83.4 0.4 12.1

7.8 72.2 20.0

8.1 81.2 10.7

4.3 84.4 1.8 9.5

5.4 82.6 0.1 11.9

비인지 63.0

Brand    O
생산지 X

2.1

모두 인지 4.3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Brand   X
생산지 O

30.6

11.4

생산지O, Brand X

81.5

0.5

6.5

대표 인식 생산지 (n880,%)

나주 76.1
안성 4.4
성환 3.8
서생 3.2
유성 2.5
상주 2.4

대표 인식 Brand (n70,%)

꿀배 25.1
상주배 13.9
성환남산배 12.7
황토배 10.0
나주배 8.7

대표 인식 생산지 (n349,%)

나주 64.2
안성 8.0
성환 3.6
서생 2.8
울산 2.0

대표 인식 Brand (n138,%)

나주배 63.9
먹골배 18.9
하동배 3.1
영양배 3.1
성환배 3.1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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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은 생산지 인지도가 매우 높음

< 감귤 Brand  인지도 >

- 감귤은 생산지 인지도가 94.5% 로 매우 높았으나, Brand 인지도는 0% 로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지방광역시에서 생산지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 소득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02년) (’05년)

(n1000,%) (n1000,%)

93.8

F value=.52559

F value=.66982

F value=.86946

Brand 인지도 (비보조) - 감귤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모두 비인지

6.2

95.4 4.6

93.9 6.1

95.0 5.0

93.3 6.7

95.6 4.4

94.3 5.7

92.9 7.1

94.7 5.3

94.9 5.1

93.9 6.1

비인지 58.5

모두 인지 1.0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Brand   X
생산지 O

40.5

생산지O, Brand X

5.5

94.5

대표 인식 생산지 (n944,%)

제주도 96.9
서귀포 2.7
거제 0.3
김해 0.3
남원 0.3

대표 인식 생산지 (n415,%)

제주도 95.1
서귀포 3.7
평택 0.2
남원 0.2
남제주 0.2

대표 인식 Brand (n10,%)

감귤 90.0  
칠십리 10.0 

인식 및 태도



112
- 112 -

복숭아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

< 복숭아 Brand  인지도 >

- 복숭아의 생산지와 Brand를 모두 인지하는 비율은 2.3%로 나타났으며
’02년에 비해 생산지와 Brand를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권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 저소득층에서 생산지와 Brand를 모두 인지하는 비율과 모두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02년) (’05년)

(n1000,%) (n1000,%)

생산지/ Brand 인지

2.1

F value=.61930

F value=.51496

F value=.00010

Brand 인지도 (비보조) - 복숭아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모두 비인지생산지X,Brand O

51.4 2.1 44.3

2.6 51.6 0.7 45.1

0.7 56.0 0.8 42.4

1.2 58.7 0.8 39.4

2.5 49.5 1.5 46.5

3.5 50.1 1.4 45.0

1.2 51.8 1.9 45.0

4.6 36.5 0.6 58.3

1.4 51.3 0.7 46.6

2.7 58.8 0.9 37.5

2.5 49.7 4.6

비인지 85.9

Brand  O
생산지 X

0.4

모두 인지 0.1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20대에서 생산지와 Brand를 인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Brand   X
생산지 O

51.8

44.5

생산지O, Brand X

13.6

1.5

2.3

43.3

대표 인식 생산지 (n540,%)

청도 27.7
장호원 16.3
안성 8.7
조치원 8.0
충주 4.8
음성 4.6

대표 인식 Brand (n37,%)

햇사레 52.5
영천복숭아 11.2
조치원복숭아 8.6
서산복숭아 8.2
안성복숭아 6.9

대표 인식 생산지 (n137,%)

전주 21.9
청도 17.1
조치원 9.4
감곡 5.8
장호원 4.6

대표 인식 Brand (n5,%)

조치원복숭아 79.9 

천안복숭아 20.1

2005 주요 과일류 소비패턴



113
- 113 -

포도의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증가

< 포도 Brand  인지도 >

- 포도의 생산지와 Brand를 모두 인지하는 비율은 6.1%로 나타났으며
’02년에 비해 생산지와 Brand를 인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포도의 생산지와 Brand를 모두 인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수도권에서 생산지와 Brand 중 하나 이상 인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저소득층에서 생산지와 Brand를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02년) (’05년)

(n1000,%) (n1000,%)

생산지/ Brand 인지

4.3

F value=.00000

F value=.31918

F value=.00001

Brand 인지도 (비보조) - 포도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모두 비인지생산지X, Brand O

80.9 14.8

7.6 52.5 0.5 39.4

10.9 51.2 7.4 30.6

8.6 60.6 0.3 30.6

6.1 67.0 0.8 26.1

6.4 71.7 0.4 21.5

3.9 67.9 1.0 27.2

6.1 44.9 3.2 45.8

6.6 66.4 0.5 26.4

6.9 70.9 0.2 22.1

3.6 75.6 0.3

비인지 73.9

Brand  O
생산지 X

1.3

모두 인지 1.0

◈ 주부 연령이 낮을수록 생산지와 Brand를 모두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40대가
생산지와 Brand 중 하나 이상 인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Brand   X
생산지 O

67.4

25.9

생산지O, Brand X

23.8

0.6

6.1

20.5

대표 인식 생산지 (n735,%)

대부도 13.6
영동 11.5
안성 11.2
영천 9.1
경산 8.4
입장 5.4

대표 인식 Brand (n67,%)

영천포도 36.2
백구포도 21.2
입장거봉포도 15.4
운악산포도 10.2
대부포도 5.0

대표 인식 생산지 (n248,%)

안성 26.6
대부도 9.7
영동 7.0
입장 4.8
영천 4.6
김천 4.4

대표 인식 Brand (n23,%)

송산포도 21.8
대부포도 21.8
영동포도 17.5
영천포도 8.9
백구포도 6.5

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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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의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높지 않은 수준

< 단감 Brand  인지도 >

- 단감의 생산지와 Brand를 모두 인지하는 비율은 7.3%로 나타났으며, 
’02년에 비해 생산지와 Brand 중 하나 이상 인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지방광역시에서 생산지와 Brand를 모두 인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에서는
생산지와 Brand를 모두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저소득층에서 생산지와 Brand를 모두 인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02년) (’05년)

(n1000,%) (n1000,%)

생산지/Brand 인지

1.3

F value=.0000

F value=.64691

F value=.19924

Brand 인지도 (비보조) - 단감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모두 비인지생산지X, Brand O

49.7 0.2 48.8

15.9 57.0 0.2 26.8

1.2 29.5 69.3

5.4 48.9 0.6 45.1

9.1 51.9 0.3 38.7

6.7 50.5 42.8

6.9 53.7 39.3

9.1 46.8 44.1

9.0 53.1 0.5 37.5

4.3 49.5 46.2

6.9 52.6

비인지 78.6

Brand  O
생산지 X

1.4

모두 인지 3.6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30대에서 생산지와 Brand를 모두 인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Brand   X
생산지 O

51.4

41.0

생산지O, Brand X

16.4

0.2

7.3

40.5

대표 인식 생산지 (n587,%)

진영 51.8
청도 9.7
상주 6.8
영동 5.7
진양 4.5
밀양 3.1

대표 인식 Brand (n75,%)

진영단감 80.9

밀양단감 12.1

창녕단감 6.9

대표 인식 생산지 (n200,%)

진영 71.0
상주 6.3
밀양 2.5
사천 2.5

대표 인식 Brand (n50,%)

진영단감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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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두의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미형성

< 자두 Brand  인지도 >

- 자두의 경우 생산지와 Brand를 모두 모르는 비율이 89.2%로 ’02년 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매우 높아 생산지와 Brand 인지가 형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수도권에서 생산지와 Brand를 모두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소득에 관계없이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02년) (’05년)

(n1000,%) (n1000,%)

생산지/ Brand 인지

F value=.00340

F value=.79483

F value=.52099

Brand 인지도 (비보조) - 자두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모두 비인지생산지X, Brand O

7.1 92.9

0.2 14.4 0.5 84.9

0.8 12.2 0.8

0.6 9.4 90.0

10.7 0.3 89.1

12.3 0.3 87.4

0.2
8.7

0.2 90.9

1.0 12.60.6 85.8

0.0 10.0 0.2 89.8

11.1 0.3 88.6

0.3 9.4

비인지 98.6

Brand O  생산지 X
0.2

모두 인지 0.1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 없이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Brand X  생산지 O
1.4

생산지O, Brand X

89.2

10.4

86.1

90.4

대표 인식 생산지 (n106,%)

김천 18.1
영천 10.8
청도 8.8
영동 6.1
상주 4.1

대표 인식 Brand (n4,%)

황간자두 100.0

대표 인식 생산지 (n14,%)

영동 27.8
김천 13.8
서울 13.8
상주 7.0
진영 7.0

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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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래의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낮은 수준

< 참다래 Brand  인지도 >

- 참다래의 생산지와 Brand를 모두 인지하는 비율은 4.3%로 나타났으며, ’02년에 비해
생산지와 Brand 중 하나 이상 인지하는 비율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참다래의 Brand로 응답자 모두 제스프리를 인지하고 있어 TV 광고가 Brand 인지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02년) (’05년)

(n1000,%) (n1000,%)

생산지/Brand 인지

4.0

F value=.0000

F value=.18783

F value=.01273

Brand 인지도 (비보조) - 참다래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모두 비인지생산지X, Brand O

33.6 1.4

5.3 19.8 5.2 69.6

18.0 4.1 77.9

6.3 31.9 1.9 59.9

4.6 23.9 4.6 66.9

4.7 26.4 2.2 66.6

1.9 28.3 3.0 66.8

2.2 26.0 5.0 66.9

4.4 21.8 3.5 70.2

4.9 28.1 2.2 64.7

4.0 38.1

비인지 95.7

Brand O  생산지 X
0.1

모두 인지 4.3

Brand X  생산지 O
27.0

생산지O, Brand X

2.6

4.1
0.1

65.6

3.1

55.3

61.1

대표 인식 생산지 (n313,%)

제주도 33.8
뉴질랜드 23.2
필리핀 10.6
미국 7.4
호주 6.0

대표 인식 Brand (n74,%)

대표 인식 생산지 (n42,%)

제주도 45.3
뉴질랜드 28.6
해남 7.1
호주 4.8
진영 2.4

대표 인식 Brand (n2,%)

제스프리 100.0

◈ 도시 규모가 클수록 생산지와 Brand 중 하나 이상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모든
권역에서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낮다. 

◈ 30대 이상 주부들에 비해 20대 후반 주부들의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모든 연령대에서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낮다. 

◈ 소득에 관계 없이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낮다. 

제스프리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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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의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높지 않은 수준

< 오렌지 Brand  인지도 >

- 오렌지의 생산지와 Brand를 모두 인지하는 비율은 22.2%이고, 생산지와 Brand 중
하나 이상 인지하는 비율은 61.2%로 수입과일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도시 규모가 클수록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가 높았다. 

◈ 소득이 높을수록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높았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02년) (’05년)

(n1000,%) (n1000,%)

생산지/ Brand 인지

27.4

F value=.00004

F value=.00015

F value=.00003

Brand 인지도 (비보조) – 오렌지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모두 비인지생산지X,Brand O

31.5 6.5

17.9 31.6 9.2 41.3

5.3 29.5 6.0

29.5 31.9 3.7 34.9

26.2 27.9 11.2 34.7

17.8 31.9 9.1 41.2

16.7 35.1 3.9 44.3

11.4 33.9 4.7 50.1

17.1 30.8 9.3 42.8

26.9 30.9 6.3 35.9

32.7 32.4

비인지 86.6

Brand O  생산지 X
3.1

모두 인지 22.2

◈ 주부 연령대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가
높았다. 

Brand X  생산지 O
31.4

생산지O,Brand X

6.8

7.6
2.7

38.8

7.6

59.3

28.2

34.6

대표 인식 생산지 (n535,%)

미국 49.8
제주도 21.0
캘리포니아 16.7
브라질 5.8
필리핀 5.5

대표 인식 Brand (n298,%)

델몬트 64.1

썬키스트 41.5

돌 1.7

대표 인식 생산지 (n104,%)

미국 53.9
제주도 25.1
캘리포니아 14.9
캐나다 1.9
플로리다 1.4

대표 인식 Brand (n58,%)

델몬트 52.5

썬키스트 45.8

돌 1.7

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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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의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높지 않은 수준

< 바나나 Brand  인지도 >

- 바나나의 생산지와 Brand를 모두 인지하는 비율은 16.7%로 ’02년에 비해 생산지와 Brand

중 하나 이상 인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02년) (’05년)

(n1000,%) (n1000,%)

생산지/Brand 인지

22.2

F value=.00003

F value=.23806

F value=.00028

Brand 인지도 (비보조) – 바나나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모두 비인지생산지X, Brand O

30.2 6.2

11.5 33.2 8.7 46.6

4.0 27.3 7.3

17.8 33.3 3.8 45.1

17.8 29.3 9.3 43.6

15.4 34.0 9.1 41.6

16.0 29.4 5.1 49.6

16.5 20.0 7.7 55.9

12.4 33.2 8.8 45.6

16.6 32.0 5.5 45.9

27.3 31.0

비인지 87.3

Brand O  생산지 X
2.7

모두 인지 16.7

Brand X  생산지 O
31.3

생산지O,Brand X

6.4

7.8
2.2

44.7

7.3

61.5

35.3

41.3

대표 인식 생산지 (n480,%)

필리핀 62.7
제주도 22.7
미국 13.3
캘리포니아 3.7
태국 1.6

대표 인식 Brand (n240,%)

델몬트 76.0 

돌 17.4

스위티오 8.6

썬키스트 2.5

대표 인식 생산지 (n100,%)

필리핀 72.2
제주도 19.8
미국 4.0
캘리포티아 1.0
남미 지역 1.0

대표 인식 Brand (n49,%)

델몬트 89.7 

썬키스트 8.2 

◈ 도시 규모가 클수록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 주부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소득이 높을수록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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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의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낮은 수준

< 파인애플 Brand  인지도 >

- 파인애플의 생산지와 Brand를 모두 인지하는 비율은 11.3%로 ’02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모든 권역에서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낮았다. 

◈ 소득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가 높았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02년) (’05년)

(n1000,%) (n1000,%)

생산지/ Brand 인지

16.6

F value=.0000

F value=.89975

F value=.00043

Brand 인지도 (비보조) – 파인애플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모두 비인지생산지X, Brand O

15.8 2.3

5.6 26.1 3.4 64.8

3.6 20.0 4.8

14.3 22.5 1.5 61.7

10.4 19.9 3.2 66.6

10.6 20.3 3.5 65.7

11.3 19.3 3.0 66.4

6.7 16.5 1.1 75.6

7.4 22.3 3.1 67.2

13.6 20.5 2.0 63.9

19.6 17.0

비인지 93.6

Brand O  생산지 X
0.9

모두 인지 11.3

◈ 주부 연령에 상관 없이 생산지 및 Brand 인지도는 낮았다. 

Brand X  생산지 O
20.3

생산지O, Brand X

4.7

5.2
0.3

65.4

2.9

71.6

58.6

65.2

대표 인식 생산지 (n316,%)

필리핀 44.4
제주도 28.9
미국 25.6
태국 4.2
캘리포니아 2.8

대표 인식 Brand (n142,%)

델몬트 76.8

돌 22.2

썬키스트 2.7 

스위티오 1.6

대표 인식 생산지 (n55,%)

제주도 63.5
필리핀 25.5
미국 3.6
태국 1.8
플로리다 1.8

대표 인식 Brand (n19,%)

델몬트 83.5

돌 8.3

썬키스트 8.2

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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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농약 등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높게 형성

< 잔류 농약 안전성 >

- 과일류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비율은 77.3%로 ’02년에 비하면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지방광역시에 비해 수도권과 중소도시에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소득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02년) (’05년)

(n1000,%) (n1000,%)

매우 걱정 14.7

보통 18.0

걱정하지 않는 편 4.7

걱정 77.3

걱정하지 않는 편 걱정하는 편

1.4

F value=.0000

F value=.5279

F value=.0688

라. 잔류 농약 등 안전성에 대한 인식

걱정하는 편 62.6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2.13

5점 척도 평균

매우 걱정보통

16.9 64.5 17.2

8.1 19.9 61.2 10.8

9.4 15.0 56.3 19.3

2.03

2.25

2.15

3.9 19.6 61.6 15.0

4.3 16.3 63.2 16.2

4.5 19.1 61.3 15.1

5.8 18.0 64.2 12.0

2.12

2.09

2.13

2.18

7.2 22.3 63.7 6.8

6.0 17.0 60.1 16.9

2.8 21.1 61.6 14.5

2.9 13.8 69.8 13.5

2.30

2.12

2.12

2.06

매우 걱정 42.3

걱정하는 편 48.5

걱정하지 않는 편 8.4

걱정 90.8

� ’02년은 4점 척도, ’05년은 5점 척도이므로
정확한 비교는 어려운 데이터임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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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과일 구입 경험은 50%

< 친환경 과일류 구입 경험 >

- 응답자의 50%가 친환경 과일을 구입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친환경 과일류를
구입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부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 n1000,%)

구입 경험
50.0

비구입
50.0

마. 친환경 과일류 구입 경험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20대후반 30대 40대 50대이상 2천↓ 2~3천 3~4천 4천↑

권역별

수도권

연소득별연령별

< 응답 특성별 친환경 과일류 구입 경험 > 

64.0

36.8

18.1

51.2 51.7

47.5
49.8

31.8

45.8

54.9

61.7

인식 및 태도



122
- 122 -

친환경 과일류 구입 의향은 높은 편

< 친환경 과일류 구입 의향 >

- 앞으로 친환경 과일류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57.3%로 ’02년의 32.6%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수도권에서 친환경 과일류 구입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소득이 높을수록 친환경 과일류 구입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02년) (’05년)

(n1000,%) (n1000,%)

구입 의향 57.3

비구입 의향 구입 의향 있는 편

4.3

F value=.0000

F value=.0722

F value=.0000

바. 친환경 과일류 구입 의향

보통 34.4

n528

n411

n61

n167

n316

n277

n240

n91

n447

n276

n186

3.52

5점 척도 평균

매우 구입 의향보통

26.7 64.5 4.5

11.8 43.4 41.2 3.6

18.7 39.8 39.2 2.4

3.68

3.35

3.20

6.5 29.8 60.4 3.2

7.4 36.4 53.6 2.5

5.5 36.1 53.3 5.1

13.8 33.0 48.1 5.1

3.59

3.50

3.57

3.43

19.6 35.6 43.7 1.0

9.7 39.8 47.8 2.6

4.7 28.0 63.0 4.3

4.5 30.2 57.0 8.2

3.26

3.41

3.66

3.69

구입 의향 있는 편 53.4

매우 구입 의향 4.0

비구입 의향 8.3

� ’02년은 4점 척도, ’05년은 5점 척도이므로
정확한 비교는 어려운 데이터임

비구입 의향 6.5

보통 60.0

구입 의향 있는 편 32.6

◈ 주부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50대 이상에서 친환경 과일류 구입 의향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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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과일류 구입자의 재구입 의향 높아

< 구입 경험자 >

- 친환경 과일류를 구입해 본 주부의 82.9%가 친환경 과일류를 다시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입 경험이 없는 주부의 친환경 과일류 구입 의향은 31.8%로
나타났다. 이는 친환경 과일류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가격이나 신뢰성 등의 이유로
친환경 과일류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홍보 등을
통해 친환경 과일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n500,%) (n500,%)

구입 의향 31.8

보통 13.6 3.20

5점 척도 평균

구입 의향 있는 편 76.7

매우 구입 의향 6.2

비구입 의향 3.6

< 구입 비경험자 >

3.84

5점 척도 평균

구입 의향 82.9

보통 55.2

구입 의향 있는 편 30.0

매우 구입 의향 1.8

비구입 의향 13.0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소득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친환경 과일류 재구입 의사가 확실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비구입 의향 구입 의향 있는 편

3.1

F value=.1432

F value=.9899

F value=.077

n338

n151

n11

n85

n164

n131

n120

n29

n205

n152

n115

매우 구입 의향보통

12.7 78.7 5.5

3.8 14.4 74.3 7.5

16.4 27.4 47.7 8.5

3.86

3.84

3.48

4.2 11.5 78.0 6.3

2.9 14.1 78.9 4.0

3.8 14.4 73.6 8.2

3.8 13.3 76.2 6.8

3.85

3.83

3.85

3.85

2.3 12.5 82.0 3.2

5.6 14.7 76.1 3.7

2.0 10.3 82.2 5.5

2.4 16.2 69.2 12.2

3.86

3.76

3.90

3.91

< 재구입 의향 >

◈ 권역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수도권에서 친환경 과일류 재구입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주부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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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른 과일류 소비는 민감하지 않은 편

< 소득 증감에 따른 과일 구입 >

- ’02년에 비해 소득 증감에 따라 과일류 구입량을 변화시키겠다는 응답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웰빙 영향으로 과일 소비를 꾸준히 하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소득 증감에 따라 과일 소비량을 변화시키겠다는 의향은 주부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수도권 거주자와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02년) (’05년)

(n1000,%) (n1000,%)

소득 증감에 따라 구입량 변화
30.7

현재 구입량 유지
69.3

사. 가구 소득 증감에 따른 과일 소비 심리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20대후반 30대 40대 50대이상 2천↓ 2~3천 3~4천 4천↑

권역별

수도권

연소득별연령별

< 응답자 특성별 소득 증감에 따른 과일 소비 민감도 > 

27.6

34.3
32.8

27.9
31.1

33.0
29.3

41.6

32.2
28.8

24.6

현재 구입량 유지
43.2

소득 증감에 따라 구입량 변화
53.4

무응답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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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소득 증가 시 구입량 증가 품목

소득 증가 시 사과 구입량 증가 예상

- 소득 증가 시 사과 구입을 늘리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포도 > 감귤 > 배 순으로 나타났다. ’02년과 비교할 때 배의 구입을 늘리겠다는

비율이 감소하고, 사과의 구입을 늘리겠다는 비율이 증가해 배보다는 사과가
소비자들에게 더 친숙하고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중소도시에서 소득 증가 시 사과의 소비를 늘리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에서는 포도, 지방광역시에서는 감귤의 소비를 늘리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소득 증가 시 사과 구입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복숭아, 40대는 포도, 50대 이상에서는 감귤과 배의 구입을 늘리겠다는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았다. 

◈ 소득이 낮을수록 사과와 감귤의 소비량을 늘이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고소득층에서는 배의 구입을 늘이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사과 포도 감귤

F value=.33148

F value=.21286

n144

n143

n20

n47

n98

n91

n70

n39

n145

n78

n46

F value=.49683

사과

< 소득 증가 시 구입량 증가 품목 > 

33.5

포도 감귤 배 복숭아 단감 참다래 파인애플 오렌지

14.8
11.8 10.8

9.0
6.0 5.9

3.5 3.5

바나나

0.8

[ Base 기준 : 소득에 따른 과일 구입량 변화 소비자 307명, %]

배

사34.0 포16.6 감10.5 배10.2 복7.1 기21.6

0.5

자두

복숭아 기타

30.1 14.0 14.0 12.6 10.2 19.0

53.9 7.2 4.7 3.3 13.7 17.0

32.8 10.3 14.7 11.9 12.4 17.9

37.6 13.8 11.9 10.2 9.2 17.3

33.8 17.9 6.7 7.5 9.5 24.7

27.7 15.1 16.2 15.4 5.8 19.7

34.9 17.2 15.0 8.5 4.3 20.1

35.1 15.2 13.9 11.6 9.9 14.2

32.2 11.2 9.7 9.0 10.2 27.8

29.4 17.5 5.7 13.6 7.9 25.8

18.7

14.2

5.5

20.7

9.7

3.4

7.2
3.9

7.3

0.6 1.3
’05’02

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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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득 감소 시 구입량 감소 품목

소득 감소 시 사과와 배의 구입량 감소 예상

- 소득 감소 시 구입을 줄일 의향이 있는 품목은 사과, 배, 파인애플 등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02년에는 오렌지의 구입을 줄이겠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올해에는 그

비율이 반 이하로 줄어 오렌지 선호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권역별

연소득

◈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사과, 클수록 파인애플과 감귤의 구입을 줄이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20대는 사과, 30대와 40대는 배, 50대 이상 주부는 사과와 파인애플의 소비를
줄이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 저소득층에서는 사과, 고소득층에서는 파인애플의 소비를 줄이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후반

30대

40대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소도시

50이상

2천↓

2천~3천

3천~4천

4천↑

사과 배 파인애플

F value=.03977

F value=.4282

F value=.05803

사과

< 소득 감소 시 구입량 감소 품목 > 

18.7

포도감귤배 복숭아단감참다래파인애플 오렌지

16.8
14.3

11.9
10.1

7.9
5.8

3.9 3.7

바나나

2.9

바나나

사14.1 배17.1 파18.7 바13.0 감13.9 기23.2

1.7

자두

감귤 기타

22.0 15.9 10.5 10.3 7.6 33.7

28.6 20.6 9.5 14.5 1.1 25.6

21.3 3.2 13.9 11.1 12.5 37.9

18.1 19.2 9.1 12.6 10.2 30.6

14.8 21.6 13.3 10.9 11.9 27.4

22.7 16.3 23.0 12.6 6.2 19.2

27.8 19.7 6.9 12.2 8.1 25.2

18.5 17.1 11.3 9.3 11.0 32.8

14.4 11.7 18.2 20.5 10.6 24.4

18.9 22.0 23.2 4.9 8.5 22.6

n144

n143

n20

n47

n98

n91

n70

n39

n145

n78

n46

[ Base 기준 : 소득에 따른 과일 구입량 변화 소비자 307명, %]

12.4
13.0

7.3 6.7
4.5

5.5

14.1

6.6

3.4

7.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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